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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직업교육 현황 및 발전 방향
강 경 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Ⅰ. 서 론
  한국의 직업교육은 과거 70～80년대 경제 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력양성에 
크게 기여하여 왔으나, 환경의 변화와 지식․기술 발전의 가속화에 부합된 인
력을 양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나승일 외, 
2007). 이러한 사회․경제적인 환경변화에 따라 직업교육의 환경은 산업구조와 
고용의 형태가 종전의 농․공․상․서비스 등의 분류에서 벗어나 새로운 업종과 
직업들이 생성․소멸되거나 업종 간에 통합이 이루어져 그 특성이 모호해지거
나 포함하고 있는 내용들이 다른 것들을 나타내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다(정철영 외, 2006). 특히, 산업별 필요인력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국
가경쟁력이 취약한 실정이고, 직업교육기관을 통한 양성 인력이 Skill 
Mismatch 문제로 산업체에서의 재교육으로 인한 추가 비용이 소요되고 있으
며(교육혁신위원회, 2005), 높은 청년실업률의 상존으로 신규졸업자의 구직난 
또한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서 중등교육단계 직업교육 핵심기관인 전문계 
고등학교와 고등교육단계 직업교육 핵심기관인 전문대학은 자구적인 생존 노
력과 함께 직업교육 기관 육성 방안을 마련하여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다각적
인 정책과 방안들이 수립․추진되어 왔다. 또한 최근 들어서는 교육과학기술부
가 아닌 타부처에서도 전문계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 육성 및 발전방안에 관
한 다양한 과제와 세부 추진계획이 발표되고 시행되고 있다. 예를 들면, 2007
년 5월 17일에는 재정경제부에서 “비전 2030,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만
들기 전략”을 발표하면서 7가지 과제 중에서 첫 번째로 전문계고 육성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노동부에서는 “제1차 평생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2007～2011)”
에서 실업계 고교 취업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제시되는 
방안은 전문계 고등학교로의 명칭 변경, 명품 특성화 고등학교의 확대, 정부
부처 위탁운영, 산학협력 취업약정제(협약학과) 활성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정철영,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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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직업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문계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육성 및 지원의 의지가 높은 이때에 한국 직업교육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한 핵심적이고 중요한 과제에 대하여 논의한다는 것은 
무척이나 시의 절절하고 그 필요성이 높다. 따라서 한국 직업교육 발전을 위
한 종합적인 관점에서 중등교육단계 직업교육의 핵심인 전문계 고등학교와 
고등교육단계 직업교육의 핵심인 전문대학의 현황과 정책변화, 향후 발전방
향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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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국 직업교육의 현황
1. 직업교육 체제
  한국의 현행 학제는 6-3-3-4제를 근간으로 하는 단선형 학제를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다. 초등교육기관으로는 6년간의 초등학교 교육이 대표적이며, 중
등교육기관은 중학교(3년)와 고등학교(3년)으로 대표된다. 이 중 고등학교는 
일반계고, 전문계고가 주요 교육기관이며, 이 밖에 일부의 방송통신고, 산업
체부설고교 및 특별학급,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 등이 운영된다. 고등교육기
관으로는 대학교,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능대학 등이 
대표적이다([그림 1] 참조).
[그림 1] 한국의 현행 학제
자료: 정철영 외. (2000). 각국의 고등학교 단계 직업교육 수준 및 교육환경 비교 연구. 
      p.340 에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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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제를 중심으로 한국의 직업교육 체제는 수평적으로는 학교교육과 사회교
육에서 이루어지는 직업교육체제로, 수직적으로는 중등교육기관과 고등교육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직업교육체제로 구분할 수 있다(정철영 외, 2000).
  중등교육 단계에서의 직업교육체제는 학교교육체제에서는 전문계 고등학
교, 일반계 고등학교에서의 직업과정, 방송통신고등학교, 산업체 부설학교 및 
특별학급,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교육체제에
서는 노동부 산하의 직업전문학교, 직업훈련원, 기술계 학원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일반계 고등학교의 직업과정은 대학입학 경쟁률의 감소, 직업과
정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한 학생자원의 감소, 시설․설비의 문제, 담당 
교사의 부족 등으로 인해 사실상 전무한 상태이며, 방송통신고등학교나 산업
체 부설학교 및 특별학급,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 등은 중등교육 단계 직업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약한 실정이다. 또한 노동부 산하의 직업전문학
교는 정규 직업교육체제에 포함되지 않아 전체 직업교육체제에서의 역할 수
행이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렇게 볼 때 한국의 중등교육단계에서의 직
업교육은 전문계 고등학교가 거의 전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등교육 단계에서의 직업교육은 전문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그리고 노
동부 산하의 기능대학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최근에는 고등교육의 확대와 
더불어 고등교육인력에 대한 수요 증대, 사회적 여건의 변화로 일반 4년제 
해학에서도 직업교육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업체에서 
설립․운영하는 사내기술대학도 산업체 근로자의 계속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고
등직업교육기관에 포함된다.
2. 중등교육단계 직업교육 현황
 가. 전문계고 규모
  1) 학교 수
  전체 고등학교 중 전문계 고등학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1970년대에는 과
반수이상(54.1%)을 차지하였으나, 1980년 44.7%, 1990년 34.9%로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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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추세에 있다. 특히 2000년대에 들어서도 2000년 39.0%, 2005년 34.0%, 
2007년 현재 32.5%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표 1> 참조). 
년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일반계고 학교 수 1,181 1,193 1,210 1,254 1,297 1,351 1,382 1,437 1,457
전문계고 학교 수(B) 762 764 759 741 734 729 713 707 702
전체 고등학교 수(A) 1,943 1,957 1,969 1,995 2,031 2,080 2,095 2,144 2,159
전문계고 비율(B/A) 39.2 39.0 38.5 37.1 36.1 35.0 34.0 33.0 32.5
자료: 국가교육통계 정보센터. (2007). 2007년 교육통계연보.
<표 1> 연도별 전문계고 학교 수 변화 추이 (단위: 개교, %)
 
  2007년 현재 전문계 고등학교 학교 수는 702개교로, 전체 고등학교의 
32.5%를 차지하고 있다. 계열별로는 공업고가 30.2%(212개교)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며, 상업고 28.3%(199개교), 종합고 26.9%(189개교), 가사 및 실업
고 10.0%(70개교), 농업고 3.6%(25개교), 수해양고 1.0%(7개교)의 비율을 보
이고 있다(<표 2> 참조).
전체
고등학교 
수(A)
전문계 고등학교 학교 수
전문계고
비율(B/A)계(B) 농업고 공업고 상업고 수해양고
가사/실업
고
종합고
2,159개교
702
(100.0)
25
(3.6)
212
(30.2)
199
(28.3)
7
(1.0)
70
(10.0)
189
(26.9)
32.5%
자료: 국가교육통계 정보센터. (2007). 2007년 교육통계연보.
<표 2> 전문계고 학교 수 (단위: 개교, %)
  2) 학생 수
  전체 고등학생 중 전문계고 학생 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1970년대에는 
46.6%를 차지하였으나, 1980년 45.0%, 1990년 35.5%로 지속적으로 감소추세
에 있다. 특히 2000년대에 들어서도 2000년 36.1%, 2005년 28.5%, 2007년 현
재 26.8%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표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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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일반계고 
학생 수
1,399,389 1,324,482 1,259,975 1,220,146 1,224,452 1,232,010 1,259,792 1,281,508 1,347,363
전문계고 
학생 수(B)
851,751 746,986 651,198 575,363 542,077 514,550 503,104 494,349 494,011
전체 
고등학생수(A)
2,251,140 2,071,468 1,911,173 1,795,509 1,766,529 1,746,560 1,762,896 1,775,857 1,841,374
전문계고 
학생 수 비율(B/A)
37.8 36.1 34.1 32.0 30.7 29.5 28.5 27.8 26.8
자료: 국가교육통계 정보센터. (2007). 2007년 교육통계연보.
<표 3> 연도별 전문계고 학생 수 변화 추이 (단위: 명, %)
  2007년 현재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 수는 494,011명으로, 전체 고등학교 학
생 수의 26.8%를 차지하고 있다. 계열별로는 공업고가 37.7%(186,096명)로 가
장 높은 비율을 보이며, 상업고 33.0%(162,968명), 종합고 18.2%(89,956명), 가
사 및 실업고 7.5%(37,191명), 농업고 2.8%(13,737명), 수해양고 0.8%(4,043명)
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표 4> 참조).
전체 고등학교 
학생 수 (A)
전문계고 학생 수 전문계고
학생 
비율(B/A)계(B) 농업고 공업고 상업고 수해양고
가사/실업
고
종합고
1,841,374명
494,011
(100.0)
13,737
(2.8)
186,096
(37.7)
162,988
(33.0)
4,043
(0.8)
37,191
(7.5)
89,956
(18.2)
26.8%
자료: 국가교육통계 정보센터. (2007). 2007년 교육통계연보.
<표 4> 전문계고 학생 수 (단위: 명, %)
 나. 전문계고 학생 현황
  1) 중도 탈락률
  학교부적응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 중도탈락율을 살펴보면, 2006년을 
기준으로 일반계고 학생의 중도탈락율은 0.79%임에 반해 전문계고 학생의 중
도탈락율은 2.61%로 전문계고  학생의 중도탈락 규모나 비율이 일반계고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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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높게 나타나고 있다(<표 5> 참고). 그러나 전문계고 학생의 중도탈락율
은 2000년(4.31%)에 비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년도
일반계 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
전체학생 중도탈락생 탈락률 전체학생 중도탈락생 탈락률
1995 1,246,427 16,100 1.29 911,453 29,045 3.19
2000 1,342,482 16,520 1.24 746,986 32,188 4.31
2005 1,259,792  9,427 0.75 503,104 14,610 2.90
2006 1,281,508 10,166 0.79 494,349 12,910 2.61
자료: 정철영. (2007). 직업교육 발전을 위한 종합적 탐색: 전문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p, 18.
<표 5> 고등학교의 중도탈락생 현황 (단위: 명, %)
  2) 취업률 및 진학률
  2007년 전문계고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를 살펴보면, 전체 졸업자 158,708
명 중 상위 학교로 진학을 한 학생은 71.5%(113,487명)인 반면 취업한 학생은 
20.2%(32,075명)으로 진학자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표 6> 참고). 
구분 전체 졸업자 진학자 취업자 무직자 입대자 미상
학생 수(명) 158,708 113,487 32,075 8,777 435 3,934
비율(%) 100.0 71.5 20.2 5.5 0.3 2.5
자료: 국가교육통계 정보센터. (2007). 2007년 교육통계연보
<표 6> 전문계고 졸업생의 진로 현황(2007년) 
  과거에는 전문계고의 역할이 취업을 위한 종국교육의 성격이 강하였으나, 
최근에는 계속교육의 측면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연도별 전문계고 졸업생의 
취업률과 진학률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과거에는 전문계고 졸업 후 진학하
는 학생보다 취업하는 학생들이 월등히 많았으나, 1990년대 초반 이후부터 
진학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5년에는 진학률과 취업률이 각각 19.2%와 
73.4%였으나, 2002년에는 49.8%와 45.1%로 진학률이 역전되는 현상을 보이
고 있다(<표 7> 참조). 이 후에는 진학률이 취업률보다 크게 앞서고 있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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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으로, 점차 전문계고가 계속교육을 위한 중등단계 직업교육기관으로 성격
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년도
전체 졸업자 
수(명)
진학 취업
진학자 수(명) 비율(%) 취업자 수(명) 비율(%)
1990 274,150 22,710 8.3 210,113 76.6
1995 259,133 49,699 19.2 190,148 73.4
2000 291,047 122,170 41.9 149,543 51.4
2002 231,127 115,103 49.8 104,138 45.1
2003 231,127 109,234 57.6 72,212 38.1
2007 158,708 113,487 71.5 32,075 20.2
자료: 국가교육통계 정보센터. (2007). 2007년 교육통계연보.
<표 7> 연도별 전문계고 졸업생의 취업률과 진학률 변화 추이
 다. 전문계고 교원 현황
  현재 전문계고 교원을 양성하는 체제는 사범계열 학과를 통한 ‘목적형 체
제’와 교직과정을 통한 ‘개방형 체제’로 이루어진 절충형의 성격을 지니고 있
다. 2000년을 기준으로 전문계고 교원의 양성은 1,389개의 학과 또는 전공계
열에서 총 16,599명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체 중등교원 양성과는 달리 사
범계보다는 일반대학의 교직과정에서 전문교사 양성의 거의 대부분을 담당하
고 있다(정철영, 2000). 또한 전체 전문계고 교원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1999
년 42,360명에서 2007년 36,549명으로 전문계고 학교 수 감소와 더불어 전문
계고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 수도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표 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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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남자 교원 30,114 28,202 27,005 26,211 25,448 24,726 23,854 23,292 22,848
여자 교원 12,246 12,775 12,805 13,695 13,715 13,550 13,399 13,458 13,701
전체 교원 42,360 40,977 39,810 39,906 39,163 38,276 37,253 36,750 36,549
자료: 국가교육통계 정보센터. (2007). 2007년 교육통계연보.
<표 8> 연도별 전문계고 교원 수 변화 추이 (단위: 명)
  2007년 현재 전문계고 교원 수는 36,549명으로, 전체 고등학교 교원 수의 
30.4%를 차지하고 있다. 계열별로는 공업고가 37.8%(13,829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며, 상업고 30.6%(11,190명), 종합고 19.1%(6,963명), 가사 및 실업
고 8.3%(3,030명), 농업고 3.3%(1,201명), 수해양고 0.9%(336명)의 비율을 보
이고 있다(<표 9> 참조).
전체 
고등학교 
교원 수 (A)
전문계고 교원 수 전문계고
교원 
비율(B/A)계(B) 농업고 공업고 상업고 수해양고
가사/실업
고
종합고
120,211명
36,549
(100.0)
1,201
(3.3)
13,829
(37.8)
11,190
(30.6)
336
(0.9)
3,030
(8.3)
6,963
(19.1)
30.4%
자료: 국가교육통계 정보센터. (2007). 2007년 교육통계연보.
<표 9> 전문계고 교원 수 (단위: 명, %)
  한편 전문계고의 보통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와 전문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의 비율은 각각 55.5%와 44.5%로 보통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
의 비율이 높은 상황이다.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습능력이 낮음을 고
려하면 전문계고에서 전문교과 교사 뿐 만 아니라 보통교과 교사의 역할과 
중요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정철영, 2007).
 라. 전문계고 재정 지원 현황
  고교 직업교육 지원 예산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1995년에 직업교육 지
- 10 -
원 총 예산 중 고교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51.7%(800억원)로 절
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이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0년에는 18.4%(550
억원)를 차지하고 있다(<표 10> 참조).
구     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고교 직업교육 지원
80,131
(51.7)
99,320
(40.2)
126,100
(33.5)
120,465
(34.4)
70,127
(21.6)
55,633
(18.4)
직업교육 지원 총 예산
154,986
(100.0)
246,900
(100.0)
376,100
(100.0)
350,350
(100.0)
324,707
(100.0)
303,029
(100.0)
자료: 정철영. (2007). 직업교육 발전을 위한 종합적 탐색: 전문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p, 25에서 재구성
<표 10> 교육부 예산 중 고교 직업교육 지원 예산 변화 추이 (단위: 백만원, %)
  또한 전문계고 지원 예산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1997년에 1,261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나, 이 후 급격하게 감소하여 2004년 지원예산은 488억원에 불과
하였다. 그리고 2005년부터는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여 전문계고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표 11> 참조). 이는 문민정부의 직업교육개혁방안(1996)에서 
직업교육의 중심축을 중등 이후 단계로 이동시킨다는 표현을 쓴 이후 전문계
고교 예산은 매년 감소한 결과이며, 더욱이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국고
보조금 정비방안(2004.7.6)’에 의해 종전에 국가에서 지원되던 전문계고교 관
련예산이 2005년부터는 지방으로 이양되었다.
구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전문계고 예산 1,021 972 513 474 506 508 500 488
시도교육청으로 
이관
자료: 정철영. (2007). 직업교육 발전을 위한 종합적 탐색: 전문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p, 25에서 재구성
<표 11> 전문계고 지원 예산 변화 추이 (단위: 억원)
  한편 교육부 이외에 다른 정부부처의 직업교육에 대한 재정지원도 이루어
지고는 있지만(<표 12>, <표 13> 참조), 지속적이거나 계획적이지 못한 실정
이다(나승일 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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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해수부 정통부 문광부 노동부 산자부 환경부 농림부 중기청 계
2003년 10,589 1,925 258 52 200 35 932 434 14,425
2004년 10,370 290 250 410 200 - 130 430 12,080
2005년 11,000 - - 3,000 1,000 - 1,500 2,300 18,800
2006년 11,300 - - 3,000 4,000 - 1,500 4,000 23,800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2007. 2). 정부부처에 의한 특성화 실업고 육성계획 (안). 교육인적자원부. 
      p. 2.
<표 12> 정부부처의 전문계고 투자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산자부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 중기청 농림부 계
지원예산
(억원)
70 100 175(특교) 50 15 410
사업
산학협력
우수실업고
협약학과
(고,대, 업체)
산업체
협약학과
맞춤형
인력양성
- -
자료: 김종관. (2007. 5. 4). 정부부처에 의한 특성화 전문계고 육성방안. 직업교육 혁신주체 특별 
워크숍.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부설 중등교육연수원.
<표 13> 전문계고교에 대한 재정지원 현황(2006년도) 
3. 고등교육단계 직업교육 현황
 가. 전문대학 규모
  1) 학교 수
  전체 고등교육기관 중 전문대학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9년 46.0%에서 지
속적으로 감소하여 2007년에는 40.3%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표 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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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전문대학 수(B) 161 158 158 159 158 158 158 152 148
고등교육기관 수(A) 350 351 352 354 375 377 379 371 367
전문대학 비율(B/A) 46.0 45.0 44.9 44.9 42.1 41.9 41.7 41.0 40.3
자료: 국가교육통계 정보센터. (2007). 2007년 교육통계연보.
주: 고등교육기관 : 대학, 전문대학, 교육대, 산업대, 방통대, 기술대, 원격대학을 포함
<표 14> 연도별 전문대학 수 변화 (단위: 개교, %)
  한편 설립유형별 전문대학 수를 살펴보면, 총 148개 전문대학 중 사립대학
이 92.6%(137개교)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립 5.4%(8개교), 국립 
2.0%(3개교)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표 15> 참조).
년도 국립 공립 사립 전체
학교 수(개교) 3 8 137 148
비율(%) 2.0 5.4 92.6 100.0
자료: 국가교육통계 정보센터. (2007). 2007년 교육통계연보.
<표 15> 설립유형별 전문대학 수
2) 학생 수
  전체 고등교육기관 중 전문대학 학생 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1년에 
29.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이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7년 
현재 전체 고등교육기관 학생 중 24.5%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표 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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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전문대학 
학생 수(B)
859,547 913,273 952,649 963,129 925,963 897,589 853,089 817,994 799,519
고등교육기관 
학생 수(A)
2,943,346 3,130,351 3,254,632 3,312,671 3,284,323 3,276,982 3,265,294 3,254,616 3,264,887
전문대학 
학생 수 비율(B/A)
29.2 29.2 29.3 29.1 28.2 27.4 26.1 25.1 24.5
자료: 국가교육통계 정보센터. (2007). 2007년 교육통계연보.
<표 16> 연도별 전문대학 학생 수 변화 (단위: 명, %)
  한편 계열별 전문대학 입학정원을 살펴보면, 2007년 현재 입학정원 149,477
명 중 사회계열(43.5%)과 공학계열(40.6%)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밖에 교육계열(7.7%), 인문계열(6.7%), 예체능 계열(0.9%), 자연계열(0.3%), 의
약계열(0.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표 17> 참조).
구분 인문계열 사회계열 교육계열 공학계열 자연계열 의약계열
예체능 
계열
전체
학생 수(명) 10,049 64,799 11,532 60,758 479 445 1,415 149,477
비율(%) 6.7 43.5 7.7 40.6 0.3 0.3 0.9 100.0
자료: 국가교육통계 정보센터. (2007). 2007년 교육통계연보.
<표 17> 계열별 전문대학 입학정원(2007년)
나. 전문대학 학생 현황
  전문대학 학생들의 졸업 후 취업률은 일반대학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해 오고 있다.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70%선을 유지해오다가 IMF의 영
향으로 1998년에는 66.3%로 감소하였으나, 200년부터 79.4%로 크게 증가하여 
이 후 비교적 높은 취업률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표 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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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5
취업자 수(명) 128,308 159,960 170,986 173,356 176,044 147,102
취업률(%) 68.1 79.4 81.0 80.7 79.7 80.4
자료: 국가교육통계 정보센터. (2007). 2007년 교육통계연보.
<표 18> 연도별 전문대학 졸업생 취업률
  한편 전문대학 계열별 취업률은 수․해양계열이 85.3%로 가장 높고 그 다음
으로 보건계열(82.2%), 공학계열(81.6%), 인문사회계열(81.1%), 체육계열
(79.9%), 간호계열(79.3%)의 순으로 나타났다. 진학자는 공학계열이 5,448명, 
인문사회계열이 3,504명, 예능계열이 1,090명의 순이며 전체 졸업생의 약 
5.96%가 진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9> 참조).
계열 
졸업자
(정원내외)
졸업자
(위탁생)
취업대상 제외자
취업대상자 취업자
무직 및 
미상
취업률
군입대자 진학자
공학 82,403 11,169 1,598 5,448 75,357 61,500 13,857 81.6 
인문사회 52,598 10,456 552 3,504 48,542 39,356 9,186 81.1 
자연
과학
보건 22,190 1,178 307 544 21,339 17,550 3,789 82.2 
간호 8,489 0 16 67 8,406 6,669 1,737 79.3 
농업 1,212 40 45 79 1,088 831 257 76.4 
수해양 82 0 8 6 68 58 10 85.3 
가정 11,542 1,873 72 444 11,026 8,645  2,381 78.4 
예체
능
예능 14,724 1,937 239 1,090 13,395 9,527 3,868 71.1 
체육 4,630 1,084 317 602 3,711 2,966 745 79.9 
 합계 197,870 27,737 3,154 11,784 182,932 147,102 35,830 80.4 
자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2005). 2005학년도 전문대학 교육지표. p, 80
<표 19> 계열별 전문대학 졸업생 취업률(2005년)
 
 다. 전문대학 교원 현황
  2005년을 기준으로 전문대학 재직 교원은 총 11,898명이며 이 중 국․공립 
대학은 638명, 사립대학은 11,260명이 재직하고 있다. 교수정원 대비 전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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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확보율은 전체적으로 45.1%(=11,898÷26,369)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 국․공
립대학은 1,068명 정원중 638명을 확보하여 59.7%, 사립대학은 25,301명 정원
중 11,260명을 확보하여 44.5%로 조사되었다. 겸임교수와 초빙교수를 포함한 
교수 확보율은 전체로는 74.4%이고 국․공립대학은 77.9%, 사립대학은 74.3%
로 집계되었다. 또한, 비 전임교수는 총 29,894명(겸임교수: 7,135명, 초빙교수: 
589명, 시간강사: 22,170명)으로 조사되었고, 이 중에서 74.2%가 시간강사로 
집계되어 대부분 시간강사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 전임교수 중에
서 시간강사 비율은 국․공립대학이 85.4%, 사립대학이 73.6%로 집계되어 국․
공립 대학의 시간강사 의존률이 사립대학에 비하여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표 20> 참조).
구분
재학생
수
교수
정원
전임교수 비전임교수
교수
확보율
(%)
교수
1인당
학생수
(명)
교수
부교
수
조교
수
전임
강사
소계
겸임
교수
초빙
교수
시간
강사
소계 A B C D
국
공립
20,806 1,068 269 195 143 31 638 171 23 1,138 1,332 
59.7 77.9 32.6 25.03.9 4.1 42.2 30.6 22.4 4.9 100 12.8  1.7 85.4  100 
사립 507,983
25,301 2,531 3,522 3,151 2,056 11,260 6,964 566 21,032 28,562 44.5 74.3 45.1 27.096.1 95.9 22.5 31.3 28.0 18.3 100 24.4  2.0 73.6 100
합계 528,789
26,369 2,800 3,717 3,294 2,087 11,898 7,135 589 22,170 29,894 45.1 74.4 44.4 26.9100 100 23.5 31.2 27.7 17.5 100 23.9 2.0 74.2 100
* A = 전임교수 ÷ 교수정원,                      
  B = (전임교수+겸임교수+초빙교수) ÷ 교수정원
  C = 재학생수(정원내+외(위탁생포함)) ÷ 전임교수 
  D = 재학생수 ÷ (전임교수+겸임교수+초빙교수)
<표 20> 전문대학 교원 현황 (단위: 명, %)
 라. 전문대학 재정 지원 현황
  전문대학 교육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1995년에 직업교육 지원 총 예산 중 
전문대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48.3%(740억원)이었으나, 이 후 1998년까지 
감소하다가 1999년에 59.1%(1,920억원)으로 대폭 확대되었으며, 이 후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표 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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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전문대학 교육 지원
74,855
(48.3)
94,614
(38.3)
148,700
(39.5)
165,964
(47.4)
192,036
(59.1)
187,115
(61.7)
직업교육 지원 총 예산
154,986
(100.0)
246,900
(100.0)
376,100
(100.0)
350,350
(100.0)
324,707
(100.0)
303,029
(100.0)
자료: 정철영. (2007). 직업교육 발전을 위한 종합적 탐색: 전문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p, 25에서 재구성
<표 21> 교육부 예산 중 전문대학 교육 지원 예산 변화 추이 (단위: 백만원, %)
  또한 전문대학 지원 예산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1997년도에 939억원에서 
점차 증가하여 2002년에 1,805억원으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가 이 후 다소 
감소하여 2004년에는 1,750억원이 지원되었다(<표 22> 참조). 이는 직업교육
의 중심축이 중등단계의 전문계고에서 고등단계인 전문대학으로 이동함에 따
라 전문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이 많아졌음을 의미한다.
구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전문대학 예산 939 1,220 1,476 1,664 1,664 1,805 1,786 1,750
자료: 정철영. (2007). 직업교육 발전을 위한 종합적 탐색: 전문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p, 25에서 재구성
<표 22> 전문대학 지원 예산 변화 추이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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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국 직업교육의 정책 변화
1. 중등교육단계 직업교육 정책
  중등단계 직업교육 관련 정책들은 급속한 산업사회의 변화와 21세기의 지
식기반사회 및 평생학습사회에 부응하는 직업교육 체제의 구축에 초점을 둠
으로써, 현행 직업교육 체제의 구조적인 전환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1990년대 
중반부터 다양한 정책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이 중에서 ①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실업계 고등학교 육성 대책’(2000. 1), ② 실업교육발전위원회의 ‘실업
교육 발전을 위한 실천방안’(2001. 4), ③ 교육인적자원부의 ‘실업교육 육성방
안’(2001. 11), ④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의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위한 
직업교육혁신방안’(2005. 5), ⑤ 교육인적자원부의 ‘특성화 실업고등학교 육성
계획 방안’(2006. 12)이 2000년대 이후 발표된 중요한 중등단계 직업교육 관
련 정책이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정철영 외, 2006).
 가. 교육인적자원부의「실업계 고등학교 육성 대책」(2000. 1)
  교육인적자원부는 전문계 고등학교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도 교
육청, 학교, 학부모 및 학생, 교원단체, 경제단체 등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정
을 거쳐「실업계 고등학교 육성 대책(2000. 1)」을 발표하였다. 이때, 전문계 
고등학교를 ‘고졸 수준의 기능인력 양성과 중견 및 전문기술자 양성을 위한 
직업기초교육을 동시에 추구하는 중등단계의 직업교육기관’으로 규정하고, 육
성을 위한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전문계 고등학교의 구
조조정과 유형의 다양화를 통해 운영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한다. 둘째, 직업
기초교육 강화, 단위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과 교원조직의 변화에 
대처하는 유연성을 제고하여 내실화 및 전문화를 한다. 셋째, 직업교육에 대
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며 취업 및 진학 지원체제 구
축 등 행․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넷째, 고졸수준의 기능인력 양성과 중견 
및 전문기술자 양성을 위한 직업기초교육을 동시에 추구하는 중등단계 직업
교육기관으로 육성한다.
  이러한 기본방향 중에서 특히, 전문계 고등학교의 구조조정과 운영체제의 
다양화에 많은 관심이 주어졌는데, 전문계 고등학교의 구조 조정은 경쟁력 
없는 전문계 고등학교에 대해 일반계 고등학교로의 점진적인 전환을 허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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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향으로 전문계 고등학교의 학교 수를 조정하고, 학급당 학생 수의 신축
적․단계적인 감축을 통하여 과원교사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문계 
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조정하는 것이었다. 또한, 과대규모 학교의 학
급수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감축하고, 세분화된 학과 및 백화점식 학과 설
치를 지양하여 학교별로 분야별 전문화를 유도하며, 첨단 분야 및 지역산업 
수요에 기초한 학과개편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문계 고등학교의 학교별 전
문화․특성화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전문계 고등학교 육성대책의 세
부내용은 <표 23>과 같다.
분 야 구체적인 관련 대책
운영체제개편
구조 조정
󰋫 학교수 조정 
󰋫 학급당 학급수 조정 
󰋫 학교별 전문화․특성화
운영 체제의 
다양화
󰋫 경쟁력 있는 기존 실업계 고등학교 계속 지원
󰋫 교육과정 연계 운영
󰋫 통합형 고등학교 시범 운영
󰋫 실업계 특수목적고등학교 육성 
󰋫 공고「2․1 체제」운영
󰋫 소규모 특성화 고등학교 확대
운영 내실화
교육과정
󰋫 직업기초교육의 강화
󰋫 자격제도와 연계 강화
󰋫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제고
󰋫 산학협동 강화를 통한 현장적응력 제고
교원 󰋫 복수 및 부전공 자격연수 지원󰋫 전문교과 교원의 산업체 현장적응력 제고
시설․설비 󰋫 지역별 공동실습소 육성
단위학교 운영
자율성 제고
󰋫 자율학교 지정 운영
󰋫 학교기업 제도 도입 검토
󰋫 학교단위 자율예산제도 도입 및 운영 
행․재정 지원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 제고
󰋫 직업교육 홍보 사업 추진
󰋫 실업계 고등학교 계열별 학생경진대회 개최 추진
취업 및 진학 
지원체제 강화
󰋫 취업 지원체제 강화
󰋫 전문대학 및 산업대학의 특별전형 계속 유지
󰋫 4년제 일반대학 특별전형 권장
󰋫 평생학습차원의 계속교육기회 확대
국가, 지방 자치 
단체의 실업교육 
책무성 강화
󰋫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공교육 투자 확대
󰋫 시․도 교육청의 실업교육 적극 지원 유도
자료: 정철영(2000). 직업교육체제 개편방안. 전문대학의 현재와 미래, 
      제 1회 전문대학 교육정책포럼, [자료 제2000-8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표 23> 「실업계 고등학교 육성 대책」의 주요 내용
- 19 -
 나. 실업교육발전위원회의「실업교육 발전을 위한 실천방안」(2001. 4)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실에서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전문계 고등학
교의 교육 발전을 획기적으로 도모하고자 ‘실업교육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업교육 발전을 위한 실천적 방안’ 연구를 추진하였다. 그 기본 방안으로는 
‘① 직업교육의 발전을 위한 복선형 학제를 실시한다. ②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직업탐구 영역 및 실업계열을 신설한다. ③ 대입 수시모집에서 실업계열을 
포함시키며, 동일계 대학 진학의 일정비율을 반영한다. ④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수혜 혜택 및 병역상의 특혜를 부여한다. ⑤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확대한다. ⑥ 취업 확대 및 산학 인턴
십 제도를 시행한다. ⑦ 교원수급의 탄력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 실시한다. ⑧ 
교육과정과 연계한 국가기술자격의 부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등을 제안하였다. 한편, 이러한 기본 방안을 바탕으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
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면 <표 24>와 같다.
기본 방안 정책  방향
산학협동 강화 
󰋫 효율적인 산학협동을 위한 정부 차원의 일관된 정책 결정 및 지원
󰋫 산학협동 프로그램 평가를 통한 프로그램 질 제고를 유도하고 우수 사례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
󰋫 현장실습업체, 해당학교, 교원, 학생에 대한 행․재정적인 지원 체제 강화
산학인턴쉽 활성화
󰋫 자율적인 산학 인턴십 프로그램을 위한 정부 차원의 일관된 정책 및 지원유도
󰋫 직업교육 활성화 차원에서 산학 인턴십 프로그램 질 제고방안 마련
󰋫 산학협동 과정의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자격과 연계하여 운영
󰋫 직업교육과정의 일환으로서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실습 기회 부여
󰋫 참여 업체, 해당학교, 교원, 학생에 대한 행․재정적인 지원 강화
교원 수급의 탄력화 
방안
󰋫 다양한 연수 기회 제공을 통한 실업계 전문교과 교원의 전문성 제고
󰋫 실업계 전문교과 교원 임용 방식의 다양화
󰋫 과원교원을 위한 새로운 수요 창출
교육과정과 연계한 
국가기술자격의 부여 
방안
󰋫 산업계 수요에 부응하는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제도의 연계 강화
󰋫 자격제도의 다원화 추구 및 질 관리 체제 강화를 통한 직업교육 강화
󰋫 자격의 통합 및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격 제도의 마련
󰋫 직업기초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자격제도의 운영
󰋫 평생직업능력개발 지원 시스템으로서의 자격 제도 운영
󰋫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자격증 수여는 학교 교육과정과 해당 교과 
성적에 의해 운영
󰋫 자격 검정제도를 실업계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개선
󰋫 국가기술자격검정과 전문교과 영역이 통합된 교육과정 마련
자료: 신익현 외(2001). 실업계 고등학교 육성 대책 추진 지원 연구 [기본연구 01-31].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표 24> 「실업교육 발전을 위한 실천적 방안」의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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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육인적자원부의「실업교육 육성방안」(2001. 11)
  교육인적자원부는 2004학년도부터 실시 추진 중에 있는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에 대해 대입 정원외 3% 선발 허용과 무시험 국가기술자격 부여,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대폭적인 재정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하는 실업교육 육성 방
안(2001. 11. 2)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실업교육 육성 방안의 기본 방향으로 첫째, 계속 교육과 완성 교육
을 동시에 운영하는 제7차 전문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맞추어 전문계 고등
학교 학생에게도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문호를 확대하고, 둘째, 실습교육에 
필요한 기자재, 우수 학생 유치를 위한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 학비 지원, 제7
차 전문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투자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획기적인 직업교육 여건을 조성할 것이며, 셋째, 
학교와 산업체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 현
장실습 참여업체에 행․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주어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우수
한 기능 인력을 양성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이상의 기본 방향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육성방안을 발표하였다.
  첫째,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대학 입학의 문호를 확대하기 위하여 
입학정원외 대입제도를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에게도 적용하고 대학 진학을 
원하는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생에게 2004학년도부터 대학 입학 정원의 3% 
이내에서 동일계 정원외 선발을 허용하고,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실업계 고등
학교 전문교과를 포함하는 실업계열을 신설한다.
  둘째, 직업교육 여건 조성을 위한 투자 확대 방안으로 실습기자재 보유율
(60.6%)을 2005년까지 75%수준으로 대폭 확충하고, 10년 이상 된 노후 기자
재를 연차적으로 교체하며,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개정
하여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 학비 감면율을 현재 15%에서 2004년까지 30%로 
확대한다.
  셋째, 산업현장에 밀착된 직업교육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학교와 산업체간
의 중계 역할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대학상공회의소를 지정하여 산업 현장에 
밀착된 직업교육을 가능하게 한다. 산업자원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현장실습 참여업체에 금융․세제상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한다. 
직업교육과 자격을 연계시켜 전문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에게 1인당 1종목에 한해 무시험검정으로 국가기술자격(기능사)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넷째, 현장 적응력이 높은 전문계 고등학교 교원의 직무 능력을 개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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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매년 1,900명의 전문계 고등학교 교원에게 산업체 현장연수를 실시하여 
산업체 현장에 적합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 또 새로
운 기술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다양한 전문교과 개설 등을 위해 전
문계 고등학교 전문교과 전체 교원의 2/3를 대상으로 하여 기 이수자 8,600명
을 제외한 3,800명에게 복수/부전공 연수를 2002～2004년 간 실시한다. 또한 
현직 전문계 고등학교 교원의 산업체 근무경력 인정 범위를 현행 30～50%이던 것
을 80%까지 대폭 확대하여 산업현장에서 습득한 전문 실무 능력을 학생들에게 지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라.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의「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2005. 5)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에서는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2005. 5)에서 첫
째, 모든 고등학교는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직업을 준비하도록 도와준
다. 둘째, 학생/산업체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의 자
율을 최대한 보장한다. 셋째, 모든 교원은 진로 및 직업에 관한 전문적인 식
견과 능력을 갖춘다 등의 세 가지 중등단계 직업교육 혁신방향을 제시하였
다.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산업수요와 직결되는 명문 특성화고의 대폭 확대로 현재 64개인 특
성화고를 2010년까지 200개교로 확대하며, 특성화고로 전환하지 않는 기존의 
실업고는 기초직업교육기관으로 전환한다.
  둘째, 일반 전문계 고등학교의 기초직업교육 내실화로 단순기능 위주의 직
업교육을 지양하고 생애에 걸친 고용가능성(employability)을 높이는 문제해
결능력, 의사소통능력 등 기초적인 직업능력(basic competencies)의 함양에 
중점을 두며, 학교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기술/기능의 습득은 직업훈련기관 및 
기술계학원 등에 위탁하고 학교수업으로 인정하며, 인문과 직업과정이 칸막
이 식으로 경직되게 운영되고 있는 현행 종합고를 재학기간 중 언제든지 교
차선택이 가능한 통합형고 체제로 전환한다.
  셋째, 단위학교 중심의 변화와 혁신지원으로 특성화고 및 희망하는 전문계
고의 자율학교로 지정을 해주며, 학교컨설팅 활성화, 직업교육 최고경영자 과
정 설치 및 운영 지원, 교원수급의 유연성 제고, 산학겸임교사의 활용도 제고 
등이 있다.
  넷째, 희망하는 전문계고의 일반고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설 및 설비가 
미흡하고 미달현상이 심각한 전문계고를 희망에 따라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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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희망을 실현하는 전문계고 육성 전략(2007. 2)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희망을 실현하는’ 전문계고 육성 전략(2007. 2)을 
통해 전문계고 특성화, 산학협력 취업약정제 등을 골자로 하는 전문계고 육
성 정책을 펴고 있다. 
  정책의 추진 방향은 2020년 까지 산업 분야별로 500개의 전문계고를 특성
화함으로써, 전문계고 교육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해소하고, 고교 졸업생의 
직업세계로 원활한 이행을 촉진하여, 능력과 실무를 겸비한 핵심 기술 인력
을 양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과제로 ① 정부부처/ 지
자체/산업체가 직접 참여하는 전문계고 특성화 추진, ② 졸업 후 취업 및 학
사학위 취득까지 가능한 경로 구축, ③ ‘학습-일’ 연계를 통한 능력개발 기회 
확대, ④ 전문계고 교원의 전문성 향상, ⑤ 직업교육과정 혁신 및 운영 내실
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표 25> 참조). 
추진과제 관련대책
정부부처/지자체/산업체가 
참여하는 전문계고 특성화 
추진
󰋫 산업별 핵심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수요부처, 지자체 및 산업체가 
산업수요와 연계하여 직접 특성화 지원․육성에 참여
󰋫 2007년부터 정부부처에서 위탁․지원 특성화고를 육성
󰋫 2009년부터 지자체, 산업체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특성화고 100개교를 신규
로 육성
졸업 후 취업 및 학사학위 
취득까지 가능한 경로구축
󰋫 산학협력 취업약정제(협약학과) 활성화
󰋫 전문계고 졸업생의 우선 취업기회 확대
󰋫 조기입직자에 대한 전문대학 입학 문호 확대
󰋫 전문계고 졸업자의 계속직업교육 완성과정으로 전문대에 전공심화 과정
(학사학위 수여) 도입
󰋫 산업체 위탁교육 활성화
학습-일 연계를 통한 
능력개발 기회 확대
󰋫 시간제 등록생 제도 활성화
󰋫 일터학습 강화
󰋫 직장에서 학위 취득하는 사내대학 활성화
전문계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
󰋫 교원의 산업체 현장적응연수 의무화
󰋫 공동실습소의 교원직무연수 기능 강화
󰋫 직업교육 혁신 연수를 통한 교원의 변화 촉진
직업교육과정 혁신 및 
운영 내실화
󰋫 전문계고 교육과정 혁신
󰋫 직업․진로교육 강화
󰋫 장학금 비율 확대 및 학급당 인원수 감축
자료: 나승일(2007). 정부부처에 의한 특성화고 육성․지원 프로그램 개발. 교육인적자원부.
<표 25> 「희망을 실현하는 전문계고 육성 전략」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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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등교육단계 직업교육 정책
  전문대학은 20여 년 전 우리나라가 고도산업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핵심적 
역할을 할 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중견직업인 양성’이라는 교육목표를 
내걸고 교육을 실시해 왔다. 고등교육단계 직업교육의 핵심기관인 전문대학
과 관련된 직업교육 정책은 <표 26>과 같다.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는 질 높은 인력의 양성이 국가경쟁력의 초석이 
된다는 판단아래 제2차 교육개혁 방안으로 「신 직업교육 체제의 구축방안
(1996)」에서 직업교육의 중심이 고등교육 단계로 이동함에 따라 전문대학, 
개방대학, 기능대학의 위상을 강화, 전문대학이 고등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중
소기업 등 산업 현장에 필요한 중견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고등 교육 단계
의 계속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중추적인 직업교육 기관이 되도록 육성, 
특성화 전문대학의 설치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교육부의 교육발전 5개년 
계획(1999)에서는 학교급 별 직업교육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산학협력 지원
사업의 개발 및 평가, 전문대학 및 산업대학의 산업기술 개발 능력 제고, 전
문대학의 구조조정 및 다양화ㆍ특성화 유도, 전문대학의 수요자 중심의 교육
과정 운영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교육부의 전문대학 종합발전계획(2001)
에서는 재정지원 평가를 통한 구조조정, 전문대의 4년제 대학 개편 억제, 연
계교육과정 자율적 운영, 수업연한 탄력적 운영(3년제), 다학기제 및 실습학
기제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2004)에서는 전문대학 
구조를 개혁하는데 초점을 두고,  대학정보공시제, 전문대 전임교원확보율 준
수, 대학 간 다양한 통합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
회의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2005)에서는 전문대학의 역할을 지역사회 평생
직업교육센터로서의 역할 강화에 초점을 두고, 전문계고-전문대-산업체 협약
학과, 지역산업체-전문대 연계 ‘산업기술교육단지’ 육성, 근로자 재교육, 계속
교육 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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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 직업교육의 향후 발전 방향
1. 중등교육단계 직업교육 방향
 가. 특성화고 육성
  향후 한국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발전 방향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특성
화고의 집중 육성을 제시하고 있다. 특성화고는 특정분야에 소질과 적성, 관심
이 있고 조기에 진로를 결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정산업과 연관된 전문분
야에 대한 직업 교양 교육과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직업교육기관으로서, 특성 
있게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학교를 의미한다(옥준필 외, 2005). 이러한 특성화
고는 1998년 3월에 처음으로 부산디자인고가 특성화고로 개교한 이래 꾸준히 
증가하여 아래와 같이 2007년 현재 130개교에 이르고 있다(<표 26> 참조).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98 1 1
’99 3 1 1 1 1 1 8
’00 2 1 3 1 1 2 1 2 13
’01 1 2 2 5
’02 3 1 3 1 2 1 5 2 1 2 21
’03 1 1 1 1 1 1 6
’04 1 1 3 1 1 1 1 1 10
’05 4 1 1 3 1 10
’06 2 3 1 2 2 3 3 1 17
’07 12 7 7 4 2 4 4 5 5 4 5 3 6 8 1 2 79
계 19 19 14 7 9 6 5 13 12 8 12 10 11 13 7 5 170
비율 24.4 43.2 70.0 23.3 69.2 50.0 41.7 10.4 25.0 26.7 34.3 17.9 17.2 17.8 12.7 41.7 24.1
전문
계고 78 44 20 30 13 12 12 125 48 30 35 56 64 73 55 12 707
주: 2007년 12월을 기준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학교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7. 12). 직업분야 특성화고 현황. 
<표 26> 특성화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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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특성화고가 비교적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고, 추
진 전략으로 직업교육기관에 정부부처, 지자체, 직종별 직능단체 등 산업수요
와 밀접히 연관된 기관들이 직접 참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또한, 직업교
육과 직업훈련 연계 강화 및 경제단체가 참여하여 현장실습 및 취업을 지원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특성화고교 확대(매년 30개교)를 통해 전문계 고교
를 구조조정(’06～20)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표 27> 참조).
구   분 2006년 2010년 2015년 2020년
특성화고 (A) 104 300 300 300
일반 전문계고 (B) 597 350 270 200
자연감축 누계 26 77 157 227
전체 전문계고 (A+B) 701 650 570 500
주: 통합형고는 확대하고 점차 일반계고로 전환하고, 일반 전문계고는 직업기초능력 강화로 고용  
     가능성을 향상함.
자료: 김종관(2007. 5. 4). 정부부처에 의한 특성화 전문계고 육성방안. 직업교육 혁신주체 특별 
      워크숍.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부설 중등교육연수원.
<표 27> 특성화고 확대 계획 (단위: 개교)
  특히 특성화고 추진을 위해 각 기관별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립하고 있
다.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련 중앙 부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소요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정부에서는 평가를 통해 재정을 차등 지원(직업교육
정책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중앙정부에서 관장하고 있음)하며, 국고보조에 
의한 재정 지원, 법령 및 제도 개선, 전국적 정보유통체제 구축, 부처 간 조
정 등 인프라 구축을 하도록 한다. 또한, 농림부(농업고등학교), 노동부 및 산
업자원부(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 관련 학교), 해양수산부(해사고/수산고), 정
보통신부(인터넷고), 중소기업청(공업고) 등은 해당 분야 실업계고 및 전문대
학 운영에 직접 참여하고 지원하도록 한다. 시․도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 차
원에서, 시․도교육청은 기초학력책임지도제, 학급당 학생수 조정, 실업고의 일
반고 전환, 현장실습의 내실화 등 실업계고 구조개선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
체는 지역별 핵심․전통산업 인력양성을 위해 실업고 특성화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도록 한다. 산업체 및 관련 직능단체는 협약학과, 장학금, 시설․기자재 
지원, 교육과정 개편 등 산학협력 및 특성화고 육성 프로그램에 주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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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도록 한다.
  한편 직업교육혁신방안 지원을 위한 재정 투자 계획을 보면, 중등단계에서 
’06년도에는 2,076억원(지방비 1,581억원 포함)이지만 이를 2010년까지 매년 
특별교부금을 통해 확대 지원을 하려고 있다. 다만, 이는 시․도교육청 평가에 
의한 차등지원(국가역점사업인 유아, 특수, 직업교육 및 지자체 교육경비보조 
등에 대한 추진 성과를 평가, 우수교육청에 지원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06
년부터 시․도교육청 평가는 평가 방법을 변경(재정평가, 혁신평가 등을 통합)
하여 매년 운영하되, 평가를 통한 시․도교육청 간 차등 지원액 규모를 대폭 
확대(차등 지원액 : ’06년 2,000억원 이내로 ’05년 300억원 정도와 차이가 있
음)하게 된다.
구 분 ’06 ’07 ’08 ’09 ’10 계
총 계 517,537 567,716 596,323 614,121 626,305 2,922,002
중등단계 207,637 251,516 277,823 293,221 302,605 1,332,802
<표 28> 직업교육혁신관련 재정 투자 규모(중등단계 직업교육) (단위: 백만원)
 나. 마이스터고 육성
  특성화고 육성과 함께 중등교육단계 직업교육의 향후 방향으로 새롭게 등
장하고 있는 것은 마이스터고 육성계획이다. 마이스터고는 일찍부터 직업인
으로 진로를 정한 학생들을 전문인으로 육성하는 학교로(교육과학기술부, 
2008a), 애니메이션, 정보통신, 조리 등 특화된 분야에서 세계적인 영 마이스
터(young meister)가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 학교 체제로, 2011년까지 50개교
의 마이스터고를 육성할 계획이다. 마이스터고는 [그림 2]와 같은 마이스터 
career path를 따르는 것으로, 마이스터고 졸업 후 우량기업 등 안정적인 취
업과 중단없는 경력개발을 통한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진로시스템울 구축하
며,  취업 시 ①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거나 ② 4년제 대학진학 시에 준하
는 기간 입대연기, ③ 관련분야 군 특기병으로 복무하는 제도를 확립하려 하
고 있으며, 군 복무 또는 취업 후에도 U-military, 사내대학·계약학과 등 일
과 학위취득을 병행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제 자격증 취득, 해외진출 등 세계를 선도하는 전문인으로 육성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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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2] 마이스터고 career path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08a). 한국형 마이스터고 육성계획(안), p, 2 
  또한 마이스터고의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적성중심 학생을 
선발한다. 중학교 내신 외에도 소질과 적성검사, 자격증, 대회입상경력 등 학
교별로 다양한 전형요소 활용하고, 학교장이 전국단위로 모집하도록 계획하
고 있다. 둘째, 산업계 맞춤형 학교운영을 한다. 이를 위해 산업체·직능단체 
등의 위탁운영 또는 학교운영 참여를 촉진하고,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유
망분야에 집중하며,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감축하고 교원을 확충하
는 것을 추진한다. 셋째, 교육과정과 교과서는 전면 자율화를 통한 맞춤형 교
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교육과정 전면 자율화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1/2 감
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문교과 교재(유인물, 전자파일 포함)는 상
시 개발하도록 하고 있다. 넷째, 교장은 교원자격 없는 현장 마이스터를 채용
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즉, 교장은 공모를 통하여 임용하고 책임경영을 보
장하며, 기존 교원은 학교장의 인사(추천)권 보장, 역량제고 연수를 강화하며, 
마이스터 교원은 5년 이상 현장 경력자 중 우수자를 채용하도록 유도하고 있
다. 다섯째, 실습동·기숙사 및 실험·실습 기자재를 확충할 계획이다. 즉시 현
장 투입이 가능한 기술·기능 숙련을 위한 시설·설비를 확충하고, 시설·기자
- 28 -
재·인력 등을 기업·대학 등과 공동 활용, 연계운영하는 것을 주요 계획으로 
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08년에 마이스터고 선정과정을 거쳐 2009년에 10
개교, 2010년에 20개교, 2011년에 35개교를 운영하고, 최종적으로 2012년부터 
50개의 마이스터고를 운영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표 29> 참조).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과정 도입 분석 정착 확대
마이스터고 수 10개교 20개교 35개교 50개교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08a). 한국형 마이스터고 육성계획(안)에서 재구성
<표 29> 마이스터고 확대 계획
2. 고등교육단계 직업교육 방향
  고등교육단계 직업교육의 핵심기관인 전문대학에 대한 향후 방향은 ‘교육
역량 우수 전문대학 육성’과 ‘전문대학 특성화 지원’이 추진되고 있다([그림 
3] 참조). 교육역량 우수 전문대학 육성사업은 직업교육 우수 전문대학의 교
육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2008년도에 500억원이 지원될 계획이며, 전문
대학 특성화 지원 사업은 영역별 특성화, 산학협력 취업약정제, 주문식 교육 
등을 위해 2007년과 2008년 2년간 1,68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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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2008년도 전문대학 재정지원 사업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08b). 우수 인력양성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 사업 기본계획(시안) 
p, 13. 
  이 중 교육역량 우수 전문대학 육성사업의 추진 목표는 전문대학의 취업률 
향상(2007년도 85.2%에서 2012년 90%), 전문대학 재학생의 직업교육 만족도 
제고와 전문대학 졸업생 채용 기업의 만족도 제고의 3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전 결정된 공식(formula)에 따른 재정지원 방식을 도입할 계획
이다. formula 방식은 기존의 사업계획 평가에 따른 재정지원방식에서 사전 
설정된 공식에 따른 지원체제로 전환하는 것으로, 지원공식은 대학의 교육역
량 및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성과 중심 재정지원 시스템(performance b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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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ding system)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 formula는 구성지표(안)
은 직업교육역량, 조직운영역량, 성과창출역량 부문의 6가지 지표로 구성된다
(<표 30> 참조).
부문 지표 반영비율
직업교육역량
학생 1인당 교육비 10%
학생 중도탈락율 20%
조직 운영 역량
전임교원확보율 10%
장학금 수혜율 10%
성과 창출 역량
학생 충원율 20%
취업율 30%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08b). 우수 인력양성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 사업 기본계획(시안). p, 5
<표 30> 성과 formula 구성 지표(안)
  교육역량 우수 전문대학 육성사업은 2008년도에 5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
며, 이후에는 2008년도에 구성된 formula를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하여 매년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지원대학 및 지원금은 지원 총액 한도 내에서 국·공·
사립 전문대학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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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 6 0 년 대 1 9 7 0 년 대 1 9 8 0 년 대 1 9 9 0 년 대 2 0 0 0 년 대
발전단 계
( 경 쟁  
원 천 )
모방 또는 요소주도형 
발전단계
(저렴한 노동력)
 
 
내재화 또는 투자주도형 발전단계
(제조 역량)  
 
창조 또는 혁신주도형 
발전단계
(혁신역량-기술)
주요 
산업정책  
방향
수출지향적
경공업 
확대
수출지향적 
중공업 확대
기술집약적   
산업 확대
하이테크 
혁신 촉진
정보기반 
구축
시장지향적 
기술혁신
강화
수입자유화 
가속
지식기반경제
로의 이행
고강도의 
구조조정, 
지속적인 
투자, 
신시장 진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
과학기술
정책과
정부 의 
역 할
연구제도 
구축
-과기부/KIST
-과학기술
진흥법
-과학기술을 
포함한 
경제개발
연구기반 
조성
-정부출연연
구소
-대덕연구단지
-연구개발 
진흥법
-우수 인재 
연구개발과 
민간연구소
촉진
-특정연구 
개발사업
-민간연구소 
설립촉진
-산업연구개발 
전략분야 
선도 역할
-선도기술 
개발사업
-협력연구개
발의 촉진
-정책 조정
-정부출연 
새로운 도전
과학기술부 
총리체제
부처간 조정 
및 고유 혁신 
촉진 
(지식재산권 
강조)을 위해 
한국의 직업교육과 평생교육 체계
 
황규희(한국직업능력개발원)
1. 한국의 직업교육의 역사
 
A. 경제성장과 인적자원개발의 역사 
- 1950년 한국전쟁 이후 한국 경제는 빠른 경제성장을 경험함: 예를 들어,    
  1960년 1인당 GDP는 $100 미만이었으나 2006년 1인당 GDP는 $23,038에   
  달할 정도로 성장함(OECD, 2008)
- 한국의 빠른 경제성장은 성공적인 인적자원개발 전략과 과학기술정책에    
  기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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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년 
계획 육성 촉진 연구소 개편
과학기술혁신
본부설치
거 시 경 제
정책 
체제
산업화 
지원을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성장 
극대화와 
시장에의 
정부 개입 
증가
거시경제의 
안정화와
민간자율 및 
경쟁 확대
무역 및 
외국인직접
투자
자유화와 
금융시장 
개혁 및 
경제 
구조조정
외국인직접투
자와 투명성
촉진, 미국 
등과의 FTA 
추진, Vision 
2030 수립
인 적  
자원 문맹 감소
직업훈련의 
증가
고등교육 
시스템 확대
발전:
-전략분야 
숙련된 인력
-평생교육 
시스템
식자율: 
98%(2002)
인적자원 
혁신을 통한 
증가
-시장영향, 
생산성,국제화
교육 
정책
경제발전을 위한 교육 
계획
-교육의 질 개선
-중급 기술 인력 
공학 전공 전문대학교 
졸업자의 증가
-정부주도, 부분적 시장 
접근
-전략분야의 고숙련 
인적자원 개발
-연구개발 투자비 증가
-평생교육, 비전통적 교육의 
증가
-교육 및 
연구의 질적 
개선
-지방대학
출처: Webb, M. (2007)
B. 1960년 이전의 근대 직업교육 현황
 
  - 한국 본격적인 직업교육은 경제개발과 함께 시작
  - 19C 후반 서구문물을 수용하며 근대적 교육제도 도입하며, 근대적 
산업발전에 대응한 실업교육 도모
  - 일제 식민지 시절, 전시경제의 수요에 따라 산업발전과 인력양성이 
이루어 졌으나,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산업발전은 아니었으며, 본격적인 
인력양성도 아님
  - 1945년 종전 이후, 자립적이지 못한 산업구조에서 기존의 경제 질서가 
붕괴되며 혼란. 특히, 50년대 한국전쟁을 경과하며, 산업기반 파괴. 
원조물자에 의존하는 가운데, 산업발전 및 인력양성 대단히 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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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1960년대 근대 직업교육의 시작
 1) 60년대 경제개발: 경공업을 중심으로 산업화 추진
  - 노동집약적 산업 중심 
  - 저숙련, 미숙련 노동력
  - 초등 및 기초교육의 확대
  - 직업훈련센터 설립
  - 수입 대체 수출지향, 산업화 추진
  - 수출지향적 경공업 확대
  - 식료품, 섬유, 요업 등 노동집약적 산업 중심
  - 저임금에 기반한 미숙련 노동력 활용
 2) 60년대, 기능, 기술 인력의 수요증가에 대비한, 산업인력 양성 계획 수립
 
기술 인적자원개발 계획
-
100,000
200,000
300,000
400,000
500,000
600,000
700,00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4년제 과학기술 대학
실업고 및 전문대
6개월 훈련
       Data: 경제기획원 (1964)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보완 계획
 
  - 4년제 수준의 기술인력의 확보보다, 기술공 확보가 시급하다고 보고, 
실업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양적 확대에 주력
  - 기능공 문제는 유휴인력에 대한 직업훈련을 통해 가능하다고 판단
  - 이후,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하며, 인력수요 증가에 대응한 공급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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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술공 양성: 직업교육 주대상
  - 60년대 후반에도 4년제 수준의 기술인력과 단순 기능공의 공급은 수요를 
초과할 것이나, 기술공의 부족이 지속된다고 전망. 특히 고급 숙련 
기능공 공급 부족을 우려
  - 실업계 고등학교의 양적 확대는 둔화(그러나 기능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70년대에도 공고 확충이 지속), 2년제 전문대학 확대
  - 점차 실업계 고등학교는 기능공 양성기관으로, 고급 기능공 및 기술공 
양성은 2년제 전문대학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전환
D. 1970~80년대 직업교육의 변화 
 1) 경공업에서 중화학 공업화로의 추진
  -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972-1976)에서 중화학 공업화를 추진하며 
이에 따른 기능, 기술 인력의 수요증가에 대비 
  - 제3차 인력개발 5개년 계획 (1972-1976)은 기능인력 양성 확대를 위해 
학교 증설, 시설 확충 도모. 특히 기계, 전기, 전자, 토목, 건축학과 증설
 
 2)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투자 확대
  - 기계공업 및 방위산업 분야에 종사할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기계공고, 특성화 공고를 중심으로 투자가 확대되고, 특정기계에 숙련된 
기능공을 대량 배출. 
  - 우수한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다양한 보상체계를 제공함 (예를 
들어, 학비보조, 국가공인자격 부여, 모병 시 특전 부여)
- 실업계 고등학교에서의 현장실습 강조 (1973)
  - 하지만 공업고등학교 위상 추락: 60년대는 초반에는 기술공  
양성기관으로 간주되었으나, 70년대 이후 기능인력 양성기관으로 간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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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70년대 직업교육 평가
  - 70년대의 중화학공업화 추진에 특수공고에서 양성된 기능인력의 기여가  
대단히 높음. 
  - 그러나 사회는 단순기능에서 다기능화로 전환되고 있었으며, 공고출신 
인력들은 기업의 장기적 인력수요에 대한 신축적인 대응을 하지 못함
  - 기능인력 공급의 양적 확장 속에 사회적 보상이 더욱 열악해지며 공업계 
고등학교 졸업들이 기능공으로서의 현장참여 기피. 이는 다시 공업계 
고등학교 진학 기피를 초래
  
 4) 80년대 직업교육의 중심이 실업고에서 전문대로 전환
  - 저임금에 기반한 경쟁력에서 기술능력에 기반한 경쟁력이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의 핵심이 됨
  - 기술집약적 산업구조에 종사할 수 있는 다기능 고숙련 인력에 대한 수요  
증대
  - 직업교육의 질적 개선이 요청되는 가운데 실업계 고등학교 축소, 전문대  
강화
E. 1990년대 이후 직업교육 현황
  - 고숙련, 지식기반 노동자 중심
  - 전문대 및 4년제 대학교의 설립
  - 직업교육 및 훈련에 대한 다양한 계획 수립
 1) 제조업 생산직 인력난
  - 신규 노동시장 참가자들이 제조업 생산직 취업 기피, 제조업 생산직 내 
이직인원도 증가
  - 제조업 생산직 인력난 속에 기능인력 부족도 제기됨: 특히 중소기업에서 
숙련 기능공 확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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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공고 확대와 현장실습 의무화 등 인력공급정책으로 대응하였으나 
이는 문제를 악화시킴
  - 제조업 생산직 부족 일반 및 중소기업 숙련 기능공 부족 문제는, 
노동시장내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 근무조건 열악, 낮은 사회적 평가, 
직업전망 열악과 사회 전체 대학진학율의 증가 등에 따라 
노동공급기피의 문제 발생
학력별 임금 차이
86.1
118.6
161.8167.5
122.6
93.6
126.4
250.6
178.9
0
50
100
150
200
250
300
1995 2000 2005
(단위: 만원)
고등학교 졸업자(실업고 포함)
전문대학교 졸업자
일반대학교, 대졸 이상
 2) 고등교육 진학의 증가
  - 2006년 현재, 전체 고졸자의 8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고, 실업계에서도 
대학진학율이 70%에 근접하고 있음
출신 고등학교별 대학 진학률
41.5
53.8
8.8 13.3
19.2
67.672.8
88.3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975 1985 1995 2005
일반고등학교 출신
실업고등학교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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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도 2002년부터 진학률(49.8%)이 취업률(45.1%)을  
상회하기 시작했고, 2006에는 졸업자의 68.6%가 진학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취직 및 진학 현황
45.1
25.9
49.8
68.6
0
10
20
30
40
50
60
70
80
2002 2006
취업률 진학률
    자료: 정철영. (2007)
  
2. 한국의 직업교육제도
A. 한국의 교육체제
  - 교육과정 (6-3-3-4 학제)
  - 현재 한국의 학제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이후 
전문대 혹은 일반대학교 2～4년 등 총 6-3-3-4(2) 교육과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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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계 고등학교
  - 현재 한국의 고등학교는 설립목적에 따라 3체제로 분류 가능:
    ▪일반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특수목적 고등학교 (외국어, 예술, 체육, 과학)
  - 고등교육은 2체제로 분류 가능: 
    ▪일반대학교: 4년제 
    ▪전문대학교: 2년제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 수>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일반계 
고등학교
1,399,389 1,324,482 1,259,975 1,220,146 1,224,452 1,232,010 1,259,792 1,281,508
실업계 
고등학교
851,751 746,986 651,198 575,363 542,077 514,550 503,104 494,349
% 37.8% 36.1% 34.1% 32.0% 30.7% 29.5% 28.5% 27.8%
<전문대학교 학생 수>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일반대학교 1,587,667 1,665,398 1,729,638 1,771,738 1,808,539 1,836,649 1,859,639 1,888,436
전문대학교 859,547 913,273 952,649 963,129 925,963 897,589 853,089 817,994
% 35.1% 35.4% 35.5% 35.2% 33.9% 32.8% 31.4%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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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직업교육의 과제 
 1) 지식기반 경제에서의 직업교육
  - 지식기반업무의 확장은 숙련인력에 대한 수요를 지속적으로 높임
  - 고등교육 진학률의 상승
  - 대부분의 사람들이(61%) 성공에 있어 대학 졸업이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03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조사)
     → 직업교육의 범위에 고등교육(대학뿐 아니라 석·박사)이 포함되어야 함
   
진 학 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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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
25.8
36.4
51.4
82.1
99.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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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 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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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중학교 중학교-고등학교
고등학교-대학교
    자료: 2006 국가인적자원개발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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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통적인 직업교육의 한계점(실업계 고등학교, 전문대학교)
  - 전통적인 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감소
    (실업계 고등학교, 전문대학교)
  -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공급자 중심의 교육 시스템의 질적·양적   
    한계
  - 실업계 고등학교 진학 기피 현상의 증가: 실업계 고등학교로의 진학은   
    2류라고 여김
    : ’05 조사에 따르면, 실업계 고등학생의 59%가 ‘낙인효과’가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음
 3) 직업의 수요와 공급의 부조화
  - 전문대학교 졸업생 비율의 증가: 5.8% (’75)  →  14.1% (’90)  →        
    24.3% (’00)
  - 고등학교 졸업자 채용의 감소
  - 고등학교 졸업생 수준의 직업에 지원한 구직자의 42%가 전문대학교와 
일반대학교 졸업생(2004. 11. 구직자를 위한 인터넷 포탈 사이트 ‘Job 
Link’)
  - 저숙련 노동이 필요한 산업분야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 노동자를 
대체하고 있음: 2004년 4,240,000명
<외국인 노동자 수 추이>
4 2 4
3 9 1
3 6 3
3 3 0
2 8 6
2 1 7
1 5 6
2 4 5
2 1 1
0
5 0
1 0 0
1 5 0
2 0 0
2 5 0
3 0 0
3 5 0
4 0 0
4 5 0
9 6 9 7 9 8 9 9 0 0 0 1 0 2 0 3 0 4
- 57 -
C. 직업교육의 변화 
 1) 기본 방향
  - 모두를 위한 직업교육의 목표 재정립
  - 현장 업무에 근거한 직업교육 강화
  - 학교와 일터간 상호작용 촉진 
   ▪학교-일터 (STW): 전통적인 직업교육, 직업안내 
   ▪일터-학교 (WTS): 평생직업교육 
   ▪학교-학교 (STS): 직업 훈련의 개선 
 2) 변화를 위한 주요 전략
 
 
  
                                              
        < 현재 ( 2 0 0 5 년 ) >                        < 향후 ( 2 0 2 0 년 ) >
소질과 적성을 살리지 못하는 진로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따른 
다양한 진로, 직업인으로서의 비전   
특정 학생을 위한 직업교육        모두를 위한 직업․진로 교육   
숙련기능습득 위주의 교육    ⇒ 
고용가능성(employability) 향상을 
위한 교육
직업교육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및 기피현상        
미래 설계를 위한 바람직한
경로로서의 직업교육 인식
정규 학생만을 위한 전문대 ․ 대학        
성인학습자, 근로자의 계속능력개발을 
 위한 전문대 ․ 대학
직능 지향의 
열린 
학교에서 일터로
일터에서 학교로
원활한 이행
모두를 위한 
직업교육
일-학습-삶이 하나되는 교육
‘선진한국'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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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실업계 고등학교 개혁안
  i. ‘특수’ 고등학교의 설립 확대
  ii. 특수 고등학교의 운영에 대한 자율권 보장
  iii. 커리큘럼의 개선
  iv. 총체적인 고등학교 제도의 도입
 4) 전문대학교 개혁안
  i. ‘실업계 고등학과, 전문대학교, 산업계 간 협력 프로그램’의 도입
  ii. 지역 산업과 전문대학교 간 연계를 통한 ‘산업기술교육기관’의 개발
  iii. 지역 평생학습센터로서의 전문대학교의 역할 강화
 
 5) 직업교육 활성화 방안
  i. 실업계 고등학교 재학생을 위한 장학금 혜택 확대
  ii.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대학진학 시 지원
  iii. 직업교육기관 수료생들의 취업, 창업 시 지원 확대
D. 직업교육과 평생교육
 1) 사회적 요구
  - 대학진학 보편화, 고등교육이 직업교육임
    실업계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교 중심의 과거 직업교육정책은 효과적이지  
    않음
  - 빠른 기술변화, 산업구조 변화에서, 일회적 직업능력개발은 한계.        
지속적인 능력개발 필요. 재교육 중심의 직업교육정책 필요
  - 수명연장과 이로 인한 고령노동력 경제참여가 확대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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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평생직업훈련 과정
  - 전문대 전공심화 과정
  - 시간제 등록제
  - 학점은행제
  - 원격대학
 
 3) 평생직업훈련과 관련된 정책
  -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능력개발
  - 생산적 노인인력 양성
  - 군 인적자원개발 
 
 4) 경제적 지원 정책
  - 학자금 무상지원: 중소기업 재직자
  - 학자금 및 훈련비 교부
  - 수강 지원금
 
 5) 교육기반시설 마련 정책
  - 직업훈련 정보망
  - 평생교육정보
E. 미래 한국 직업교육의 과제
 1) 미래 수요 대비
  - 기술변화의 촉진: 기술적 통합, NT & BT 기반 기술에 대응
  - 기술발전에 기반한 글로벌 경쟁 및 통합에 대응
  -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동시장참여자 부족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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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인적자원개발 핵심으로서의 평생직업교육훈련 확대
  - 고학력 고숙련 노동자의 양성
  - 학점은행제와 연동한 사내 직업훈련 제공
  - 커리큘럼의 개발, 교육 및 훈련의 평가에 있어 산업계의 참여 촉진 
  - 공식적/비공식적 훈련의 확장
  - 급격히 변화하는 직업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 강화
- 61 -
R eferences
Chung, T.(2008). “Lifelong Vocation Education and Training in Korea: The 
Vision and Tasks” (mimeo)
Friedman, T. L.(2005).  The World is Flat.
Choi, G.(2003). Korean Vocational Education Policy (in Korean), Seoul: 
Mun-eum-sa.
Jung, T.(2008). “Vocation Education and Industry Academia Cooperation in 
Korea”(mimeo)
Karoly, L. A. & C. W. A. Panis(2004). The 21st Century at Work, Rand.
Korean Industrial Education Association.(2007). 2007 Vocational Education 
conference: Vocational Education for Innovation (in Korean).
MOL(2007). Planning for lifelong vocational ability (in Korean).
OECD(2008). OECD Factbook 2008: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Park, S. et al. (eds)(2007). Lifelong Learning Society: from education to 
learning (in Korean), KRIVET.
Presidential Committee on Education Innovation(2005). Innovation of Vocational 
Education System (in Korean)
Webb, M.(2007). The Atlas of Ideas: Mapping the new geography of science. 
(athttp://www.demos.co.uk/files/Korea_Final.pdf)

- 63 -
1 9 6 0 s 1 9 7 0 s 1 9 8 0 s 1 9 9 0 s 2 0 0 0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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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ufacturing capability)
Generation or innovation-driven
stage (innovative cap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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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i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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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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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ort-
oriented 
heavy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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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intensive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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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technology
innovation, 
develop 
information 
infrastructure, 
strengthen 
market-
Transition to
knowledge-ba
sed
economy. 
Industrial
strength 
based on
restructuring, 
continued
investment, 
Vocational Education and Lifelong Learning 
in South Korea
Hwang, Gyu-Hee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1 .  H istorical R ev iew  of Vocational Education
 A.  O v erv iew  of economic dev elopment and H R D
  Since the end of Korean War in 1950s, Korean economy has rapidly 
developed: gross domestic product (GDP) per capita of under US$ 100 in 
1960; GDP per capita of US$ 23,038 in 2006(OECD, 2008).
  One of the reasons for the fast development is successful HRD and 
S&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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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lerate 
import 
liber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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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ic 
fields
-lifelong 
learning
system 
innovation,
increasing;
-market 
influence
-productivity
-international 
Education 
policy 
Plan education for
economic
development
-improve 
teaching quality
-develop 
medium-skilled HR 
Increase number of 
college graduates with 
engineering major
-develop highly skilled 
HR in strategic fields
-increase research 
funds in R&D 
- enhance lifelong 
learning and 
non-traditional
education
-government-led, 
partial market 
approach
Improve quality of
education and R&D
Regional education
B .  Prehistory of modern Vocational Education b efore 6 0 s 
- Vocational education in Korea actually began with the economy
development.
- Later 19C, Korea had accepted western civilization and introduced new
technical education system to deal with modernization. 
-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it had been industrial growth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 Korea because of demands of wartime
economy, however, it had been neither well-organized nor independent
industrial advancement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 After 1945, the end of World warⅡ, there have been in confusion
because of its dependent structure of industry and destruction of
infrastructures caused by the Korean War in 195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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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Adv ent of modern VE in 6 0 s
 
1 )  1 9 6 0 s :  B eginning of economic dev elopment b ased on Light    
             I ndustry
   Labor intensive industry
   Semi- and unskilled manual workers
   Expansion of primary and lower secondary education
   Establishment of public training centers
- Introduction of industrialization, pursuing export to replace import
- Strategy for export-oriented light industry
- Concentrating on labor intensive industry such as foodstuff, textile, 
ceramics etc.
- Utilizing low-paid labor force 
 2 )  Planning to prepare increasing demands of technicians and 
   sk illful human resource in 1 9 6 0 s
Technological HRD Plan
-
100,000
200,000
300,000
400,000
500,000
600,000
700,00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Sci-Tech. Univ.
V oc. School & V oc. College
6 months Training
  
  Data: Economic Planning Board. (1964). 
         complementary of the first economic development plan in Korea.
- Concentrating on multiplying the number of vocational high schools 
because it was more urgent thing developing than fostering skil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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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force graduated university. 
- In the case of technicians, it had been solved with job training for 
unemployed workforce.
- After that, it had been prepared for demands of needing labor force by 
planning human resource policies.
 
3 )  F ostering middle-sk ill technicians:  main target of v ocational   
   education 
- In later 1960s, it was fully supplied high-skill technicians graduated 
university and low-skill technicians to labor market. However, it was 
expected shortage of skillful workforce supply to labor market.
- It had been slowed expansion of vocational high schools, however, the 
number of vocational colleges had increased. 
- Role of vocational high schools had changed to institutions for skilled 
workers, while vocational colleges had turn their role into institutions for 
technicians and skillful   workforce.
D.  Changes of VE in 7 0 s～ 8 0 s 
 1 )  T ransition from Light I ndustry to H eav y and chemical 
   industries
- Through ‘the third economic development plan (from 1972 to 1976)’, 
Korea had laid the foundation for heavy and chemical industry while it 
had prepared increasing demands for skilled workers and technicians. 
- The goal of ‘the third economic development plan’ was establishment of 
vocational high schools and new departments; especially mechanical 
engineering, electronic engineering, electronics, civil engineering,
architectural engineering. And equipped for effective education. 
- Compulsory in-house training lev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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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Ex panding inv estment to v ocational high schools 
- Expanding investment to vocational high schools to foster workforce 
employing to machine and defense industry. It had covered continuous 
needs of skillful technicians.
- Granting incentives to excellent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e.g. 
partial tuition waives, chances to obtain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s for 
master technicians in 1970, privileges with respect to military service 
duties, etc.)
- Practical field training becomes mandatory for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1973)  
- Depreciating in value of vocational high schools; in 1960s they were 
regarded as institutions for technicians, however, after 1970s thought them 
of institutions for skilled workforce. 
 3 )  Assessment for v ocational education in 1 9 7 0 s
- Technicians graduated vocational high schools had contributed to   heavy 
and chemical industry.
- However, the society had been shifting from simple to multifunctional 
state. Therefore, graduates from vocational high school had not reacted 
long-term and flexible human resource managements of companies.  
- Relatively poor incentives caused by excessive supply of technicians 
have driven students to avoid entering vocational high schools 
 4 )  Shifting the focus of v ocational education from v ocational 
    high schools to v ocational colleges I n 1 9 8 0 s
- Shift from low-paid workforce to technology-oriented had reinforced 
national and industrial competitiveness. 
- Increasing demands for human resource skillful and suitable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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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intensive industry. 
- Reinforcing function of vocational colleges rather than vocational high 
schools because of requirement for qualitative improvement of vocational 
education (from social needs)
E.  Current VE since 9 0 s
   More highly skilled and knowledge intensive workers
   Expansion of vocational colleges and universities
   Posing several challenges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1 )  Shortage of mid-technicians in manufacturing
- New recruits have tended to be reluctant to practice in production 
parts, besides turnover rate in manufacturing has been increasing.
- It has been caused not only shortage of labor force in manufacturing 
but insufficiency of skillful workers, especially small and medium size 
companies.
- Korea government had decided human resource development policy such 
as implementing co-operative education, however, the situation had got 
worse.
- The problem of skillful human resource shortage in small and medium 
size companies and manufacturing has been related to insufficient supply 
of labor force caused by relatively lower compensation for employees in 
labor market, poor workplace conditions, humble results of 
assessment by people and society, lower job prospect, and increasing rate 
of university enroll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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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hly Wage by Edu.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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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I ncreased enrollment rate of higher education 
- In 2006, not only over 80% of total graduates of high school have 
entering colleges
or universities, but also enrollment rate of colleges and universities has 
been up to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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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case of vocational high school graduates, enrollment rate 
(49.8%) has exceeded 
employment rate (45.1%) since 2002. Furthermore, in 2006, 68.6% of 
graduates had entered schools of higher grade.
V ocational Scool Gradu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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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VE system in Korea
A.  Education system in Korea
- School Ladder System (6-3-3-4 pattern)
- 72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General 
High 
School
1,399,389 1,324,482 1,259,975 1,220,146 1,224,452 1,232,010 1,259,792 1,281,508
Vocational 
High 
School
851,751 746,986 651,198 575,363 542,077 514,550 503,104 494,349
% of 
VHS 
student 
37.8% 36.1% 34.1% 32.0% 30.7% 29.5% 28.5% 27.8%
- Korea uses a school ‘ladder’ following a similar track of 6-3-3-4, 
providing six years of 
compulsory primary education, three years of middle school, and three 
years of high school, followed by two or four more years in colleges 
and universities.
- Currently, high schools are classified 3 categories     
    General high school
    Vocational high school,
    Special high schools 
    (foreign language, art, athletic, and science schools).
- The higher educational institutions are divided into mainly 2 
categories: 
    Universities: generally 4yrs 
    Vocational Colleges: generally 2yrs 
- Number of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 is 27.8% in 200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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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University 1,587,667 1,665,398 1,729,638 1,771,738 1,808,539 1,836,649 1,859,639 1,888,436
Vocational 
College 859,547 913,273 952,649 963,129 925,963 897,589 853,089 817,994
% of 
college 
student
35.1% 35.4% 35.5% 35.2% 33.9% 32.8% 31.4% 30.2%
  - Number of vocational college student is 30.2% in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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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igher educational institutions are divided into mainly 2 categories: 
B .  Challenges for Vocational Education 
  
 1 )  Conceptual dev elopment of v ocational education in k now ledge
    b ased economy
- Continuous increasing demands for skillful human resources because of 
flood of tasks required information and knowledge
- Increasing rate of higher education enrollment   
- ‘Majority of people (61%) consider graduation from prestig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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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ies as the most important factor to career success’ (’03, KRIVIT)
- A range of vocational education should include not only higher 
education level such as college or university but Master’s degree or 
Docto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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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Limitation of traditional v ocational education 
    ( v ocational high school and v ocational college)
  
- Social needs traditional vocational education (vocational high school and 
vocational college) is shrunken
- Supplier-oriented education system has gap to meet the needs of the 
society, in terms of quality as well as quantity.
- Growing avoidance of traditional vocational education among young 
people: Prevailing thought that “vocational education is of secondary class”
: “stigma effect” is of the most serious of problems, supported by 59% of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05, Hangil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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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M ismatch in the demand and supply for j ob s
- Increase in the rates of college graduates among aged 25 years and 
more: 5.8% (’75)  →  14.1% (’90)  →  24.3% (’00)
- The reduction in the number of jobs for high school graduates due to 
the downward employment trends among college graduates.
- In a recruit of position normally for high school graduates, 42% of the 
applicants are college and university graduates (Nov. 2004, ‘Employment 
portal Job Link’)
- In low-skilled job markets, foreign workers replacing Korean workers: 
424 thousand foreign labors in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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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I nnov ation of Vocational Education in 2 0 0 5
 
 1 )  B asic Directions
- Realizing the vision of ‘Vocational education for all’
- Strengthening work-based vocational education
- Facilitating smooth interactions among School and Work 
School-to-Work (STW): conventional vocational education, job gui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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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izing & 
diversifying
Edu. PG
Diversifying 
school 
governance 
system
Reinforcing
adult VE
Strengthening 
links
between VE & 
VT
Incapable of meeting 
students’ needs to develop 
competencies
→
Provision of diverse career pathways & 
visions for them as professionals
Mainly l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 HRD, the 
Regional Offices of Education
Joint partnerships among industries, local  
government, and governmental agencies
Focused on regular 
school-age students
Reinforcing participation in CET among 
employed workers and adults
Closed and rigid education 
system
Promoting Industry-academia cooperation and 
an open education system by linking education 
and training
Negative attitudes towards 
VE
Changes in attitudes taking vocational 
education as an attractive, worth-trying path
Work-to-School (WTS): Lifelong vocational learning
School-to-School (STS): improving vocational skill 
 2 )  Key Strategies for Change
 3 )  R eforming Vocational H igh School
i. Expanding the number of ‘specialized’ high schools
ii. Granting Greater Autonomy in Operation of Specialized Schools 
iii. Revising & Improving Educational Courses 
iv. Introduction of the ‘Comprehensive’ High School System
 4 )  R eforming Vocational College
i. Introduction of “Partnership Program among vocational high school, 
vocational college, and an industry”
ii. Development of “Industrial Technical Education Complex” by linking 
vocational colleges and local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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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Strengthening the role of vocational colleges as local life-long learning 
centers
 5 )  I ncentiv e system for Vocational Education
i. Expansion of scholarships for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ii. Granting advantages to vocational high school graduates in selection of 
university entrants 
iii. Support of finding a job and & starting business for graduates from 
vocational education institutions
D.  Vocational Education and T raining and Lifelong Learning
 
 1 )  Social N eeds
- Prevailing trend in entering universities 
It is not proper policies for vocational education such as promoting 
vocational high school, and vocation-oriented.
- To cope with rapid change of technology and structure of industry it 
has been needed to continuous development of potential ability and 
vocational education policies concentrating on re-training.  
- Needed lifelong learning and participation by the senior in labor market 
 2 )  Current Lifelong Vocational Learning system
- Honor program in junior college
- Part-time enrollment
- Academic credit bank system
- Distance education (virtual, cyber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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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Current Lifelong Vocational Learning related policy
- Development of women highly educated but short career 
- Fostering productive labor force of the senior
- Human resource development for military service
 4 )  F inancial support policy
- Free money for student loans for employees of small and medium-sized 
company
- Financial support for student loans and training fees 
 5 )  I nfra-structure policy
- Information network about vocational trainings
- Information about lifelong education
E.  W hat are further needed for the Visionary VE in Korea?
 
 1 )  Preparing to the future needs
- Accelerating technological change: Technological convergences and NT 
& BT based technologies. 
- Global integration and global competition based on technological 
development 
- Lack of working people in the aged society
 2 )  Enlarging VET  to the core of H R D
- to cultivate the high-skilled in higher education
- to approve vocational training in company as academic credit
- to provoke industrial participation in development of curriculum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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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 of education and training
- to expand informal/non-formal learning
- to increase financial support for disadvantage group in rapid vocational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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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산학협력 정책 및 주요 현황
                                                                       
                            김철희(한국직업능력개발원)
1. 경제환경 및 정책의 변화
  현재 한국경제는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큰 변화를 겪고 있다. 개발연대의 
성장 위주 경제에서 분배를 고려한 경제정책으로 전환하였고, 최근 시장경제
에 기반을 둔 성장과 자율을 기조로 한 새로운 국가 경제운영 패러다임이 논
의되고 있다.
  세계경제 또한 미국발 금융위기, 세계적인 과잉투자, 제2차 오일쇼크 가능
성, 갈수록 더해지는 식량위기, 환경과 시장의 조화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세계 각국은 기술혁신을 통한 국가경쟁력 확
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정보기술혁명에 기반하여 산학협력에 기초한 신성장모델
을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등 동북아 주요 국
가들도 신기술에 기반한 정보통신, 바이오, 나노 등 전략산업 분야의 신기술 
개발, 확산, 활용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 경제는 국제 경제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성장률 정체 등 어려운 상황
을 맞고 있다. 그간 제조업 위주 산업구조에서 서비스산업이 중심이 되는 선
진형 경제구조로 전환하였지만 이를 지속해 나갈 유인과 동력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따라서 인위적인 경기부양보다는 산학협력을 통한 혁신주도
형 경제 발전모델로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기존 한국의 산업단지는 생산기능 위주로 연구개발 기능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개발된 기술과 지식에 대한 상업화, 기술사업화가 미흡하여 
연구개발 활성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도 연구기관에서 주문
형 R&D, 기술의 사업화 촉진, 기술교육과 인적자원의 교류 확대, 기업 연구
소 설립 확대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대학 또한 학교기업 설립 운영, 
지역인재 육성, 주문형 R&D, 공동기자재 활용, 기술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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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기업은 기술 수용성 및 R&D 투자를 증대하고, 대학, 연구소와 교
류를 활성화 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각 산학협력의 
각 주체들은 클러스터 육성 지원 조직에 의해 기술중개, 중매 기능, 네트워
킹, 정보교환, 기술거래 등의 활동으로 매개되고 있다.
2. 산학협력의 정의 및 한국의 산학협력 현황
  산학협력은 교육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 상호 협력하여,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 새로운 지식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 산업체 등으로의 기
술이전 및 산업자문 등을 의미한다1). 산학협력은 산업체․대학․연구소․정부 간
의 상호 협력 작용으로, 연구․기술개발의 촉진, 현장적응력 높은 인력양성 등
의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 및 도구적 성격을 지닌다. 다른 한편, 산학협력은 
연구․기술개발․인력양성․기술이전 등의 다양한 목적의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업체․대학․연구소․정부 간의 상호작용 현상으로, 산학협
력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연구․기술개발의 촉진, 현장 적합성 높은 인력
양성 등의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 및 도구적 성격을 지닌다. 이 같은 산학협
력 활동은 주요 목적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한 산학협력, 연구기술개발을 위
한 산학협력, 생산지원 및 기술이전을 위한 산학협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2002).
  지식기반사회에서 창의적 지식과 현장적응력 높은 기술은 산업발전의 원동
력이다. 대학은 창조적 지식과 현장적응력 높은 기술 생산을 위한 노력이 요
구되고 있다. 폐쇄적인 학문공동체에서부터 산업과 연계된 대학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특히 대학이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여 공급하고, 
보유한 기술을 상업화함으로써 산업발전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국가경쟁력
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학과 산업의 연계를 촉진하는 재정투자의 필
요성이 부각되고 정부의 재정지원이 강화되어 가고 있다.
  각 분류 영역에 해당되는 산학협력을 지원하는 사업의 범위는 산학협력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산학협력 지원 사업은 목적에 
따라 인력양성사업, 기술개발사업, 산학협력거점육성사업, 그리고 복수의 목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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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복합목적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신산학협력은 공급자 중심, 정부주도형에서 수요자 중심, 주체별(기업, 대
학, 정부, 경제단체) 네트워크형으로의 전환을 기본으로 한다. 
  기존의 산학협력이 대학이나 정부연구기관이라는 인력양성과 기술공급자 
중심이었다면, 신산학협력은 인력 및 기술수요자인 기업, 특히 중소기업 중
심으로 산학협력의 중심을 바꾸는 것이다. 또한 지원범위나 참여범위에 있
어서 기존의 산학협력은 부처별로, 기관별로, 연구자별로, 과제별 등으로 개
별적으로 추진되어 참여범위가 개별적이고 지엽적이었으나 신산학협력은 
교육기관전체에 대해 기업의 접촉창구를 단일화하고 기업의 산학협력 요청
을 받아 대학 주관아래 적합한 교수나 학생들을 선발하여 기업에 총괄 지
원하는 형태로 종합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기존의 연구개발 및 이론
연구 중심의 산학협력이 아니라 기업 제품의 실용화 및 상품화를 목표로, 
이론 및 연구중심과 취업과 연계되지 못한 현장실습․실무가 아니라 실무능
력․전문성을 강화하고 취업과 연계된 현장실무와 실습중심의 산학협력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표 1> 기존 산학협력과 신산학협력의 차이점
구분 기존 산학협력 신산학협력
기본개념 공급자 중심/정부주도형 수요자 중심/주체별 네트워크형
지원범위 프로젝트/학과/전공별 부분적 지원 산업교육기관 단위의 종합적 지원
참여범위 지엽적(교수별/과제별) 총괄적(학생/교수/산업체 인력)
산학협력목적 R&D 중심 실용화/상품화 중심
교육 이론/연구 중심, 취업과 연계되지 
못한 현장실습/실무
실무능력․전문성 강화, 취업 
연계형․ 현장실무/실습 중심
자료: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04), 혁신주도형 경제주도를 위한 신산학협력
  2003년 9월 신산학협력 정책이 제시된 이후 전국의 모든 대학에 산학협력단이 설
치되고 주문식 교육, 계약학과, 산업체 위탁교육 등 다양한 산학협동 교육모델을 추진
해왔으나 여전히 산업체의 참여가 부족하고, 이에 따라 산학협동교육이 고용으로 연
계되는 비율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2004년부터는 대학의 연구비 중 정부부담 비용이 
민간부담 비용을 상회할 정도로 정부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걸맞는 성과가 
미흡하다는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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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대학 산학협력 관련 연구비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대학연구비 중 민간부담 6,152 4,111 4,399 4,726 3,500
대학 산학협력 과제 중 
정부부담
1,892 2,552 2,964 3,149 4,937
합계 8,044 6,733 7,363 7,875 8,437
자료: 한국과학기술평가원, 연구개발활동조사 DB,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자료.
<표 3> 2007년 부처별 산학협력 재정지원사업 현황 (단위: 억원, %)
해당부처 단위 사업명 2007 예산 2006 예산 2005 결산
교육인적
자원부
제2단계 BK21 2,900 2,900 1,850
지방연구중심대학 100 100 100
NURI 2,594 2,600 2,400
대학특성화(수도권) 600 600 600
전문대학특성화 1,680 1,680 1,680
산학연협력체제활성화* 500 500 450
소 계 8,374 8,380 7,080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기반구축 682 900 1,050
산업기술인력양성 570 510 540
산학협력중심대학지원 200 200 140
지방기술혁신사업 510 335 305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 240 241 270
테크노파크조성사업 250 200 200
소 계 2,452 2,386 2,505
중소기업청
산학연공동기술개발 803 531 455
중소벤처창업대학원육성 20 20 20
신기술창업인프라구축 75 88 90
소 계 898 639 565
과학기술부
우수연구센터육성 831 820 735
소 계 831 820 735
정보통신부
IT전문인력양성 398 373 353
IT고급인력양성 543 604 600
IT인력고도화지원 88 101 20
소 계 1,029 1,078 973
합  계 13,584 13,303 11,858
주: 1) 산학연 협력체제 활성화 지원사업(500억) 내에 산학협력 중심(전문)대학 300억, 학교기업 
150억, 커넥트 코리아 30억, 전문대생 해외인턴십 20억 포함 
    2) 정부부처명은 개편 전 명칭 사용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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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의 산학협력 비전과 추진과제
   한국의 산학협력은 인력양성(창의적 교육,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 연구개
발(시장수요, 맞춤형 R&D), 기술평가(기술시장 형성 및 기술거래 활성화), 창
업지원(혁신창업 활성화 및 기술이전) 등의 하부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를 기초로 대학과 기업의 상호 협력을 통한 혁신주
도형 경제도약, 지역산업 활성화를 통한 적극적 고용 확대 등의 노력으로 이
어져 궁극적으로는 혁신주도형 성장으로 선진한국을 건설하는 방향으로 비전
과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기존 산학협력의 문제점은 대학과 기업 간의 괴리가 심하다는 것이다. 공
급자 중심의 교육, 이론중심의 연구, 기업체의 수요 미반영 등으로 인한 것이
며, 또한 정부의 공급자 위주 재정지원 정책도 대학에 연구개발비 집중, 사업 
중복 및 기업 수요 미반영, 연구용 장비 지원으로 기업의 장비활용도 저조 
등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인력양성 측면에서는 산업계 수요와 괴리된 공급자 위주의 교육
이 이루어져 대졸 청년실업률의 증가와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업 인력 수요
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고등교육기관에서 산업체의 인력수요 및 
직무능력을 충족시키지 못함에 따라 신규 채용 후 장기간 직무훈련을 추가
로 시키게 되고, 이에 따른 기업의 생산성과 비용 지출은 매우 크게 나타나
고 있다.
  기술개발 측면에서도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개발한 기술들이 상용화나 산업
화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경우가 많으며, 특허기술을 포함한 기술개발 성과의 
상용화도 부진한 실정이다. 기술이전도 중소기업의 혁신활동 저조 및 경쟁력 
취약, 대기업의 하청계열화, 기업의 활용 장비 부족 등의 측면에서 애로사항
으로 작용하고 있다. 창업지원 부분도 국내 창업보다는 해외투자를 선호하여 
신규 창업이 부진하고, 제조업 분야의 경우 산업공동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혁신적인 기업가정신을 가진 창업가들의 진입을 주저
하게 하여 창업을 기피하게 되는 결과로 나타난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인 노력들이 계속되
고 있다. 첫째, 창의적 교육과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하여 창의력과 상상력을 
증진하는 대학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대학교육 시스템 개선이 동반되어
야 할 것이다. 차세대 성장동력 분야의 인력양성이 필요하다. 10대 차세대 성
장동력 산업을 선도할 혁신적 인재의 체계적 양성은 물론 경제단체, 사업주
단체 및 관련 기업들과의 협조 속에 양성된 인력의 현장적응력 제고가 이루
어져야 한다. 취업연계 맞춤형 교육을 위하여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인재육
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산업체 수요를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졸업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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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취업능력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둘째, 시장 수요 맞춤형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연구개발의 사업화를 대폭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화 단계의 연구과제를 우선 지원하고, 산학협력 사업 
평가 시 기업 만족도 및 사업화 성과를 반영해야 한다. 산업별 연구개발협의
체(Sector R&D Council) 구축을 위하여 연구개발 단계부터 산업계 공동참여
로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하며, 연구개발과 인력양성 프로그램의 연
계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지역 거버넌스 활용을 위하여 지역의 산학연관 거
버넌스 구축을 통해 지역 연구개발 수요 파악이 중요하다.
  산학협력의 사회적 저변 확대가 필요하며, 이러한 산학협력의 사회적 저변 
확대 과정에서 산업별 인적자원개발 협의체가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산업별 협의체는 9개
로, 2005년 이후 3년여가 경과하면서 업종의 특성․인력수요의 특성 등을 반영
하여 실제 활동에서의 차별화가 진행 중이다. 2005년 구성된 석유화학 협의
체의 경우 2006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실질적인 활동을 중지한 상태이며, 기
능인력 수급난이 심각한 조선 업종 등을 중심으로 조직 확대 및 활동 확대가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경우와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활동이 이뤄지는 경우로 
분화되고 있다. 
  산업별협의체는 업종 차원에서의 산업특수숙련(Sector-Specific Skills) 형
성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장 기본적으로는 교육훈련에서의 산업계 
수요를 대변하며, 경우에 따라 직접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다. 산업별 협의체가 산학협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영역으로 기업의 
교육훈련 수요를 시의적절하게 각급 교육기관에 전달, 집합적 산학협력 실행
에 필요한 기업 측 대응 창구로서의 역할, 개별 기업과 개별 교육기관 사이
의 연계에 필요한 업종 특수적 대응 방안 마련 및 전문 인력 제공 등을 제안
할 수 있다. 
  그러나 산업별 협의체가 산학협력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과거 개발 연대 시절 정부 정책 전달벨트로 기능하며 인적자원개발 이슈에 
대한 관심 및 경험이 부족하여 학교-일터 연계에 필요한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점을 극복해야 한다.
  셋째, 기술평가 및 기술거래 활성화가 필요하다. 종합적인 기술평가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현재 전무한 기술담보대출 제도의 활성화와 공신력 있는 기술
평가모델 개발 및 보급을 통해 지식, 기술의 상품화를 촉진해야 한다. 기술시
장 형성과 활성화를 위해 대학, 연구소, 산업, 지역 등 전국이 모든 수준에서 
기술거래 및 중개기능을 강화해야 하며, 기술과 자본의 새로운 결합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특허 출원 및 등록, 기술 이전 
시 대학 연구자의 연구실적 평가를 대폭 강화하고, 위조 상표 및 특허기술 
도용 시 처벌 강화 및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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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창업 및 기술이전 지원이 필요하다. 창업 관련 규제개혁과 창업 인센
티브 강화를 위해 대학 및 연구소 기반의 혁신기업, 벤처창업을 지원하고, 벤
처 생태계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및 자금, 마케팅, 법률, 회계 등의 분야에 대
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경쟁력 있는 부분에 창업을 집중 지원해
야 한다. 기술이전 활성화를 통한 기존 기업의 고도화 촉진을 위하여 전체 
제조업 중 R&D 수행업체 수가 4.2%(2002년 4,628개)에 불과하므로 대학, 연
구소, 대기업 등이 보유한 기술의 이전 및 중개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표 4> 신산학협력 4대 영역별 실행안
영역 영역별 하위 요소 정책 대안
수요자
중심교육
취업연계형 맞춤교육 -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인재육성프로그램개발-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졸업생 취업능력제고
현장실습 및 인턴십 - 이론과 실무가 겸비된 교육실시로 청년취업률제고- 전경련․ 중기협 등 경제단체와 협조하에 인턴십 확대 
산업아카데미 확산 - 기업 임직원에 대한 지속적 재교육실시
차세대 성장동력 
분야 인력양성
-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을 선도할 혁신적 인재의 양성
- 창의력과 상상력을 증진하는 대학교육
기술혁신
형
연구개발
연구개발의 사업화 
대폭강화
- 사업화 단계 연구 과제를 우선지원
- 산학협력 사업 평가 시 기업만족도 및 사업화 성과를 반영 
산업별 연구개발 
협의회 구축
- 개발단계부터 산업체 공동참여로 연구개발의 효율성 제고
- 지역의 연구개발 수요 파악
연구개발과 인력양성 
프로그램 연계 - 석 ․박사에 대한 연구지원금 인정비율 확대
기술이전 
및
기술지도
종합적 기술평가 
시스템 구축 - 기술평가 모델 개발 및 보급을 통한 지식/기술의 상품화 촉진
1사 1전담교수제 
[Family Doctor]확산 - 가족회사제도 장점을 살린 ‘1사 1전담 교수제’ 도입
기술 및 경영지도 - 대학교수를 중심으로 분야별 기술지원체제 도입- 마케팅, 금융, 회계 등 경영부문 종합지도
산학협력기구 통해 
대학의 기술 이전 및 
중개기능 강화 
- 대학/연구소/산업/지역/전국의 모든 수준에서 기술 거래 및 
중개기능 강화
- 대학 기술이전 전담조직의 활동을 강화
- 대학별로 판매 또는 라이센싱 대상기술의 리스트공개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 특허 출원 및 등록, 기술이전시 대학 연구자의 연구실적 평가 대폭 
강화
- 위조 상표 및 특허기술 도용시 처벌강화 및 신속한 분쟁해결
창업지원 
창업관련 규제 개혁 
및 창업 인센티브 
강화
- 대학 및 연구소 기반의 혁신기업/벤처창업 붐 확산벤처생태계에 
대한 체계적 지원/관리(자금, 마케팅, 법률, 회계)
- 경쟁우위의 창업에 자원 집중
- 창업보육센터를 중심으로 대학 내 창업보육 기능강화
- 테크노파크를 보육졸업 기업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활용
창업교육확대 - 대학에서 창업이론과 방법에 대한 전문교육 추진- 중․고교에서 기업가 및 과학자 일대기를 통해 기업가 정신함양 
자료: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04), 혁신주도형 경제도약을 위한 신산학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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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의 산학협력 성과와 개선방안
  산학협력의 성과로는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행․재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였다. 인력양성과 관련해서는 기업, 연구소, 그리고 대학이 공
동으로 참여하여 이론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였고, 기술개발에
서는 각 부처별로 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다양한 장단기 연구개발 투자에 
주력하여 성과를 거두었으며, 기술 이전 및 기술지도영역에서는 산학연을 
통하여 개발된 기술의 상업화와 사업화를 위한 기술 이전 및 지원사업이 추
진되었으며, 창업지원 영역에서는 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해 왔다(국가균형발
전위원회, 2004).
  인력양성과 관련하여 주문식, 맞춤식 교육, 계약학과 등을 통하여 현장적응
력이 높은 인력을 양성하고, 특성화 교육을 위한 대학 구조조정 및 교과과정 
개편 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다. 기존의 문제점으로 중앙 정부와 지자
체 간의 중복 재정지원과 유사 동일 사업이 각 부처, 각 기관에 산재해 있어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담보할 수 없었다. 지역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하여 산
학협력 거버넌스가 미흡하고, 지역 산업 클러스터가 필요로 하는 지역정착형 
인재양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이를 위해 재정지원제도를 통합, 조정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고, 지역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
으며, 지역 정착형 인력양성을 위하여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술이전 및 경영지도 측면에서는 2005년 기준 특허출원 건수가 2,861건이
며, 특허등록은 1,630건 등 전년 대비 각각 33%, 49% 증가하였으며, 기술이
전 건수와 기술료 수입도 각각 218%, 87% 증가하였다. 기존에는 특허의 질
이나 수익성, 인센티브 체계가 미성숙 되었고, 기술 이전의 질적 수준 또한 
낮았으며,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도 낮은 편(2005년 기준 세계 37위)에 머물렀
다. 이의 해소를 위해 대학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기술 이전 촉진 방안을 마
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에 마케팅, 금융 지원도 적극 추진하고 있
고, 지적재산권 보호 등 기술시장 형성을 위한 제도 인프라도 추구하고 있다.
  연구개발은 연구개발투자 세계 8위(2003년 기준), 기술개발 및 응용 분야 
세계 20위(2005년 기준) 등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도 대폭 증
가하고 있다(2007년 전년 대비 10.5% 증가). 그 간 연구개발의 사업화가 부진
했고, 현장 중심이 아닌 대학, 교수 중심의 연구, 사업 수주를 위한 형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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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연구개발 분야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연구개발에 대한 기업의 관심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혁신기업 창업과 관련하여 산학협력의 출발점이자 산물인 창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 
그 동안 학교기업, 기술지주회사 등 혁신기업 창업이 어려웠으며, 혁신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미흡했던 것 또한 사실이다. 이들 혁신기업의 현장수
요와 정부 지원 시스템 간의 괴리도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유망한 
혁신기업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정부 지원 제도를 개선 
혹은 도입하고 있다.
    프로그램(예시)
    ․인적자원교류
    ․물적자원 교류
    ․정보교류...
Software
      ․리더십
      ․전문가
   ․조직(추진조직)
Humanware
․시설
․장비
        ․법령      
  ․재정...
Hardware
산업체
(산업체, 연구소, 
노동조합)
중앙정부/지방정부
교육기관
(대학원/대학, 
전문대/기능대, 
실업고,
초중등학교)
경제단체
(전경련, 업종별협회, 
전문직단체)
참여유도 
정보제공
Software / 
Hardware / 
Humanware 지원,  
관리 및 평가
산학협력 체제
Software / 
Hardware / 
Humanware 지원,  
관리 및 평가
[그림 1] 신산학협력체제 구축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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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후 산학협력 정책 방향
  산학협력의 궁극적인 목적은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우수한 인력을 교육시장
에서 충분히 양성, 공급하여 원활한 인력수급 체계를 마련하고, 개별 주체들
이 원활하게 고유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데 있다.
  한국의 산학협력 정책은 산업체, 대학, 기업지원 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
자, 주체들 간의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턴십 활성화, 현장실습학기
제 등을 활성화하고, 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시
스템 도입, 지역 대학 간 협력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며,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고용보험 기금 활용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업체 수요
에 부응하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혁신 클
러스터와 관련한 새로운 교육모델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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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자격증 체제와 그 효과성에 관한 연구
 - 전기 분야 자격증을 중심으로 -
이상준(한국직업능력개발원)
I. 서  론
  한국에서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과 민간자격 둘로 나누어진다. 이중 국가
기술자격은 1953년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자격증 신설을 시작으로 
1973년에 국가기술자격법이 최초로 제정되어 오늘날까지 총 19회 개정이 이
루어져 왔다. 그러나 국가기술자격은 시행에 있어서 노동시장의 기술수준을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산업계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 직종 또는 기업에서는 자격증을 신뢰하지 못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
다.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국가기술자격증의 효과성이 노동시장에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격증 무용론을 주장하는 그룹과 반대로 자격증의 효과가 여전
히 존재하기 때문에 자격증의 신뢰성을 강화시키는 제도와 정책마련이 필요
하다고 주장하는 그룹이 있다.
  이러한 자격의 효과에 대한 찬반 양론이 대립되는 바탕에는 한국 자격증이 
다른 나라와는 달리  교과과정과 자격증 취득과정이 일부 학과를 제외하고 
분리되어 있는 특징 때문이기도 하다. 즉 교과과정 따로 자격증 취득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산업과 직종에 따라 학력과 자격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격의 효과성에 항상 의문을 가지게 된다. 즉 자격
이 학력과 대체관계 또는 보완재 관계인지를 살피는 것도 중요한 자격효과의 
사례라 할 수 있다. 기업이 학력이라는 신호를 자격증보다 신뢰하거나 또는 
학력의 신호를 신뢰하지 못하여 개인이 취득한 자격증을 근로자 검증에 필요
한 장치로 사용할 때 학력과 자격간의 관계는 대체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근로자의 자격과 학력이 상호 보완적으로 시장신호기능을 더욱 강화
시킬 경우에 자격증은 보완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자격증이 노동시장에서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하는 사례를 보자. 만일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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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이 노동시장에서 긍정적인 효과로 사용된다면 다음과 같은 가설이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
 (가설 1) 노동시장 진입시 학력보다 자격이 개인의 능력을 알려주는 기제로 
작용하여 채용시 유리하다.
 (가설 2)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미취득한 사람보다 해당직무에서 능력이 
뛰어날 경우 노동시장의 임금이 경력급보다 능력급 이라면 자격증 
프리미엄이 존재 할 수 있다.
 (가설 3) 가설 2와 같은 이유로 인해 승진 등에 유리 할 수 있다.
 (가설 4) 기업은 근로자의 훈련비용(specific training) 절감을 통해 제품의 
원가를 낮추고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자 기업자신에게 필요한 기
술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한 구직자를 채용한다.
  반면에 자격증이 노동시장에서 부정적인 효과로 작용한다면 자격증 취득이 
개인의 능력에 대한 불리한 신호로 작용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즉 자격은 학력과는 달리 역선택(adverse selection)이 발생할 수 있을 수 있
다는 것이다(Leland; 1979, Wimmer & Chezum;2003). 개인 근로자가 자신의 
능력이 모자란다고 판단될 경우 학력 외에 개인의 인적자본이나 능력을 향상
시키고자 자격을 취득하려고 할 것이며 반대로 학력만으로도 자신의 능력을 
알릴 수 있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득할 유인이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설 5) 자격은 특정 직종에서 엄격하게 작동될 때 자격증 취득에 따른 시
간과 비용 두 차원에서 기회비용이 발생되며 이 기회비용이 자신
의 기대수익보다 높다라면 괜찮은 근로자가 자신이 선택하고자 하는 
직업을 단념하게 만들 수 있으며(Angrist & Guryan;2004) 반대로 노
동시장에는 능력이 낮은 근로자를 채용할 확률이 높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격증이 노동시장에서 중립적인 효과로 작용하는 사례로 볼 
수 있는 것은 자격증 취득자의 노동이동 부분일 것이다. 즉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한 직장에서의 근속일수가 길거나 또는 다른 직장으로의 이동이 활발
한 것이 자격증의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효과라고 일방적으로 단정하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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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가설 6) 자격증이 노동시장에서 근로자의 능력을 알리는 신호로 작용하여 
근로자에게 포칭(porching)또는 스카웃 제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다른 사업장으로의 노동이동이 빈번해질 수 있
다. 따라서 한 사업장에서의 근속일수는 상대적으로 작아질 수 밖
에 없을 것이다. 또한 임금이나 승진 같은데서 자격증의 유리함이 
없더라도 자격증의 직무와 일치하는 직장을 찾아 이직을 하며 이
직 한 직장에서의 근속일 수는 미취득자에 비해 길어질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사업장에서 능력이 낮은 사람은 자격증 취득을 통
하여 자신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 사업장의 직무능력을 갖추고 있
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동일 사업장에 존속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격증 취득자의 노동이동은 자격증이 국가적 검정을 
통해 직무와 가장 일치하는 기술과 능력에 대해 인정하는 제도인 만큼 직무
일치차원에서 자격증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
다. 왜냐하면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전 직장과는 달리 자신이 원하는 직무
를 위해 직장을 이동하려 할 것이고 이동한 직장에서는 직무 만족도가 높아 
근속기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러한 가정에 대한 연구는 이
동임․김덕기(2001)과 강순희․김안국외(2003)의 연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들 연구들은 자격증을 소지한 근로자들이 직무일치와 직무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격증 효과와 관련해서 자격증 취득 유무에 따른 효과와 자격등급에 따른 
자격효과로 나누어질 수 있다. 그러나 후자는 한국에서 자격등급에 따른 자
격효과를 엄밀하게 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자격증 등급에 따
른 비교집단을 설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기술사와 자격등급과 
전기기사 1급간의 비교를 할 경우 이 두집단의 차이가 학력 또는 경력 때문
인지 아니면 근속년수에 따른 것인지 식별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
서 우리는 이러한 등급간의 차이를 단순히 자격증이 없는 비교집단과 비교하
는 것으로 제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자격증 효과의 가설을 기반으로  전기분야를 중심으로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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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추정하고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자격증의 임금과 노동이동
을 수반한 근속효과 비교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격증이 임금에 미치는 
효과가 큰지 아니면 근속효과가 큰 지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전기분야 국가기술자격DB와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자료를 결합하여 이용하고 있는 데 자료의 한계상 위에서 제시한 가
설 모두에 대한 효과를 추정할 수는 없었다. 다만 (가설2)와 (가설 7)에 대한 
실증 분석을 통하여 자격증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분석에서는 자
격증 전체 효과에 머물던 과거 연구한계를 극복하고 자격종목별로 효과를 분
석하고자 한다.
  분석방법으로는 자격증 취득 전과 취득 후의 차이를 통해 자격증의 효과를 추정할 
수 있는 D-D-D(difference-in-difference-in-difference)분석을 이용하고자 한다. 한편 
연구 대상자는 분석내용에 따라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지는 데 이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다만 여기서는 분석의 공통적인 대상인 처리집단에 
대해 얘기하고자 한다. 처리집단인 자격증 취득자는 고용보험 최초 취득일부
터 최초 노동이동이 이루어지기 전에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써 재직중 자격
을 취득한 사람으로 정의한다. 또한 취득자 미취득자 모두 한 번의 실업 또
는 한 번의 노동이동을 통해 사업장을 변경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전사업
장의 임금과 근속일수 그리고 이직 후 사업장의 임금과 근속일수의 차이를 
추정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2장에서는 자격증 취득자와 미취득자
간의 특성을 근속일수와 임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3장에서는 실증분석 모형
과 자료에 대해 설명하며 4장에서는 실증결과를 보여주고 마지막장에서는 결
론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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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한국의 자격증 체제와 종류
1. 국가 기술 자격체제의 변천
  한국의 국가기술자격은 1953년 토목, 건축, 전기 분야에서 건설기술자의 자
격을 건설업법에 의거하여 제정한 것이 효시이다. 1973년 국가기술자격법이 
처음으로 제정되었으며 최근까지 총 19차례의 법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가
장 최근에 자격체계가 변경된 것은 1999년으로 기존의 기사2급, 기능사1급, 
다기능기술자를 산업기사로 통합하여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99년 이후 자
격체계를 기준으로 자격등급의 성격을 살펴보면 기술사는 기계, 금속, 건축 
등 97종목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다른 자격등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응시자격
이 제한되어 있고 합격률도 저조하다. 그러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해당 분야의 최고 기술자로 인정을 받게 됨과 동시에 창업을 
하여 자신의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창업을 하게 되면 일정수의 기
술사를 고용해야 하는 의무고용규정이 있다. 기능장은 통신, 항공, 건축 등 
33종목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해당종목에 최상급 숙련기능을 가지고 산업현장
에서 중간관리자로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 자격이다. 이 자격
은 기능의 숙련에 따라 학력을 대체할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산업 
현장에서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자격의 현장 활용측면에서도 제
도적인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기사는 조선, 항공, 토목 등 104종목에서 운
영하고 있으며 주로 4년제 대학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들이 응시하는 자격이
다. 이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해당분야에서 기술자로 인정을 받게 된다. 그러
나 기사 자격증은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떤 종목의 기사자격증을 갖고 있
더라도 그 종목이 속한 기술 분야를 고려하지 않고 기사자격 기취득자는 모
든 기사자격 종목에 응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간주하고 있어 자격의 위
상 또는 전문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산업기사는 기술과 기능을 
일정정도 갖춘 자격등급으로 주로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예정자들이 응시할 
수 있으며 기사와 마찬가지로 기사와 같은 자격응시 체제 때문에 전문성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김상진외;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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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기능장
기사 1급
기사 2급
기능사 1급
기능사 2급
기능사 보
다기능기술자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술계 기능계
Before ‘99 year After ‘99 year
(기사2급, 다기능 기술자, 기능1급)
[기능사보 합격자]
[기능사2급+경력 3년]
[기능사
1급 또는
기능장]
[기능사1급+경력7년
+1년 이상 교육훈련]
[기사2급
+경력2년]
[기사1급+
경력7년 또는
기사2급
+경력9년]
학력:실업고 2년 수료자
학력:전문대졸 등
학력:전문대졸
학력:전문대졸+
경력2년 또는 대졸
[제한없음]
[기능사1급+경력1년]
학력: 전문대졸 1년
수료자이상
[산업기사+경력6년
또는 기능사+경력8년]
학력: 기능대학 기능장 이수자
[산업기사+경력1년
또는 기능사+경력3년]
학력:대졸, 전문대졸+경력2년
기사+경력4년
또는 산업기사+경력6년
기능사 +경력8년]
학력: 대졸+경력 7년
전문대졸+경력9년
자료: 김상진외 (2003) 참조.
  마지막으로 기능사 자격증은 현재 등급체계상 가장 낮은 단계의 자격과 등
급을 가지고 있으며 주로 고등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설계되어 있다. 이 자
격증은 현재 건축, 섬유, 농림 등 214종목으로 가장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자격증이다. 그러나 고등학교 학력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순수한 기능 
인력을 위한 자격이 없어 자신의 일에 대해 이론지식이 부족하더라도 실기시
험만을 통해 자신의 기능․기술을 인정받을 수 있는 등급의 신설이 필요하다
는 의견이 폭넓게 제시되고 있는 자격이라 할 수 있다. 
- 105 -
《 기능․기술 분야 》 《 사무서비스 분야 》
기 술 사 기 능 장
기계, 금속, 건축 등 
97종목
통신, 항공, 건축 등 
33종목
전문사무서비스
기     사   전자상거래관리사, 직업상담사등   17종목
조선, 항공, 토목 등 
104종목
 
산업기사
전자, 전기, 통신 등 
138종목
기초사무서비스기 능 사
건축, 섬유, 농림 등 
214종목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한글속기 등 19종목
【그림 1】현행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체계
자료: 김상진외 (20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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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급체계의 역할
  자격체계에서 ‘등급’은 일반적인 능력(general ability)의 높고 낮음, 교육 훈
련을 받은 기간의 길고 짧음, 교육 훈련받은 기관의 사회적 위상과 종류, 수
행하는 직무 또는 일의 수준(grade)의 높고 낮음 등을 상대적으로 비교 가능
할 수 있도록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비교 가능한 등급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첫째, 작업의 복잡성, 둘
째, 직무수행 범위의 변동 또는 변화, 셋째, 개인의 책임과 자율성, 넷째, 동료 또는 
타인과의 협력, 다섯째, 동료 또는 타인에 대한 책임, 여섯째, 원리와 기술의 적용 요
구, 일곱째, 자원의 할당과 배분 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등급체계상에서 상위등급으로 이동하게 되었다는 것은 기술적인 활동의 
폭을 넓히거나 관리와 조정의 역할이 늘어나거나 기술적 전문성(technical 
specialization)이 증대되었음을 의미하게 된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자격의 
등급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준거에 의해 구분되어진다(Westerhuis, 2001: 85).
  첫째, 자격의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현장경
력의 내용과 기간 또는 예비교육훈련과 같은 진입조건 또는 입학요건
  둘째, 자격의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기간 또는 실시장소와 같
은 프로그램의 특성
  셋째, 학습결과로서의 성과기준(output criteria)
  넷째, 산업현장의 직무수행 또는 작업 특성상의 성과기준(output criteria)
  다섯째, 직업의 위계구조상 자격의 지위
  여섯째, 자격의 질이 특정 수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공정한 진술
  이러한 분류 준거에 따라 주요국의 자격 등급을 살펴보면, 먼저, 영국의 
NVQ는 작업의 특성상 성과기준(output criteria)을 설정하여 등급을 구별하는 
틀로서 사용하고 있다(넷째 준거). 또한 프랑스의 경우는 원래 자격의 분류체
계가 프랑스 경제계획정책(French economic planning policy)의 한 부분으로 
만들어져서 출발하였고 전문인력의 선발관점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다(다섯째 
준거). 그리고 그 밖의 국가들 중 독일의 경우는 첫째, 둘째, 넷째 준거가 혼
합되어 있는 등급체계를 갖고 있으며, 스페인은 둘째, 셋째, 넷째 준거의 혼
합된 형태임. 또한 네덜란드는 첫째, 둘째, 다섯째가 연관된 체계를 갖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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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행 국가기술자격의 등급별 검정기준과 응시요건 등을 참고해 볼 때 한
국의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체계는 이상과 같은 준거에서 첫째, 셋째, 넷째 준
거를 혼합한 형태임을 알 수 있다.
<표 Ⅱ-1>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기준
구 분 등 급 검 정 기 준
기술․기능
분야 및 
서비스분야 
중 
기타서비스
기 술 사
응시하고자하는 종목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에 입각한 계획 ․ 연구 ․ 설계 ․ 분석 ․ 조사 ․ 시험 ․ 시공 ․ 
감리 ․ 평가 ․ 진단 ․ 사업관리 ․ 기술관리 등의 기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기 능 장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에 관한 최상급 숙련기능을 가지고 
산업현장에서 작업관리, 소속기능인력의 지도 및 감독, 현장
훈련, 경영계층과 생산계층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주는 현
장관리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기    사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에 관한 공학적 기술이론 지식을 가
지고 설계․시공․분석등의 기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산업기사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에 관한 기술기초이론 지식 또는 숙
련기능을 바탕으로 복합적인 기능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기 능 사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에 관한 숙련기능을 가지고 제작 ․ 제
조 ․ 조작 ․ 운전 ․ 보수 ․ 정비 ․ 채취 ․ 검사 또는 작업관리 
및 이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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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자격증 효과 추정을 위한 방법
1. 자료 설명
  먼저 전기 관련 국가 기술자격증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 사
용한 자료의 성격을 살펴보자. 이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한국산업인력관리
공단’의 자격DB(이하 자격DB) 와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자료(이하 보
험자료)를 개인의 식별번호를 이용하여 결합하여(이하 결합자료)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산업인력관리공단의 자격DB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지는데 하나
는 합격자자료와 다른 하나는 불합격 자료다. 후자의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
가 실기 시험에 불합격되거나 필기시험에 불합격된 사람에 대한 자격종목, 
시험일자, 개인 식별번호 등 간단한 개인 신상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인력관리공단은 불합격자 자료의 경우에는 최근 3년 치만의 정보만을 가
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2004년을 기준으로 3년 전인 2001년부터 자료를 추
적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인해 자격증 취득자의 정보도 2001년
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한편 노동부의 고용보험 자료에는 다른 연구에서 많이 소개된 것처럼 고용
보험 자격취득일, 상실일, 입사시 임금 등 노동시장 관련 정보를 포함하고 있
어 이러한 두 자료를 결합할 경우 결합자료에서는 자격증 유무에 따라 근속
일수, 임금, 노동이동 횟수, 실업기간 또는 구직 기간 같은 노동시장 산출물
에 대한 자격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자료의 시점 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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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결합자료에서는 자격증 취득자의 노동시장 진입시 직무일치(job 
match)를 볼 수 없으며 고용보험 자격상실자가 다시 고용보험자격을 취득하
지 못할 경우 이러한 원인이 지속적으로 실업상태에 기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영업 등을 통한 임금근로자로서의 포기 때문인지 등을 확인 할 수 없는 한
계가 있다. 위의 그림을 통해 본 자료의 몇 가지 문제와 한계를 집어보도록 
한다. 첫째 자격증 취득자의 정보가 2001년부터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로 2001년도 이후에 자격을 취득하지는 못했지만 2001년도 이전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구역)이 미취득자로 잡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2001
년도 이후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구역) 최초 자격증 취득이 
아닌 두 개 이상의 자격취득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2). 
  세 번째 자료상에서 자격증 취득자는 2001년 이후에 취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적어도 최초의 노동이동을 통한 사업장 변경이 2001년 이후에 일어나지만 미취
득자의 최초 노동이동은 2001년 이전에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D-D 분석은 
처리 효과가 발생하는 특정 시점 이전과 이후(여기서는 2001년 이전과 이후)의 
성과물에 대한 비교를 하는 것인데 이러한 비교에 편의가 발생할 수 있다.
  처리집단인 자격증 취득자조차도 자격취득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다양
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다만 노동이동이 대부분 2001년 이후에 있다는 것이
다. 그러나 비교집단인 미취득자는 노동이동 시점도 2001년 이전부터 이후까
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본 연구는 근속효과 분석을 위
해 두 가지 연구대상을 고려하고자 한다. 하나는 고용보험 자격취득일을 통
제하지 않고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간의 근속일수를 비교하
는 것과 두 번째는 고용보험자격 취득일을 2000년 이전으로 통제한 후 이 들 
중에서 2001년 이후에 노동이동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분석을 실시하고
자 한다3). 한편 자격취득 후 근속일수를 특정년도로 제한하지 않았는데 왜냐
2) 실제로 강순희․김안국(2003)의 연구를 보면 평균 자격보유 개수는 2.7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격증 보유는 하위종목에서 상위종목으로 이동하거나 
기존에 취득한 종목과 유사한 종목으로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여기서 자격증 
취득은 개인에게 현재시점에서 응시 및 취득가능하고 자신이 원하는 자격종목에 대한 취득
여부로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다수의 자격증 취득이 우리 연구의 처리집단에서
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비교집단인 미취득자들한테에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위
의 문제는 두 집단간의 서로 랜덤하게 나타나는 문제로 볼 수 있다.
3) 이 경우 분석에 사용된 자료의 수는 자격증 미취득자가 1,296명, 취득자는 150명으로 총 
1,44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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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근속일수 분석을 특정시점으로 한정하면 근속일수가 처리집단과 비교집
단간에 동일해져 비교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한편 세 번째 분석대상인 
임금은 이직전인 2000년에 고용보험자격을 취득 한 사람의 임금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근속일수와 마찬가지로 이직 전의 임금 비교를 엄밀히 하기 위
함이다. 그러나 이직 후 시점은 특정시점을 정하지 않고 다만 2001년부터 
2005년까지로 확대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4). 이는 우리의 자료가 불행하게도 
이직후의 시점을 동일하게 설정할 경우 임금 분석을 보장할 최소한의 관찰치
수를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2. 분석 모형
D-D 분석을 실시하기 위한 분석 모형은 다음과 같다.  
( ) ( | 1, 1, ) ( | 1, 0, )t t t t tD D E y c m x E y c m x− ≡ = = − = =
     { ( | 0, 1, ) ( | 0, 0, )}t t t tE y c m x E y c m x− = = − = =
   
1 0
1 0( | 1, 1, ) ( | 1, 0, )t t t tE y c m x E y c m x= = = − = =    
   
1 0
1 0{ ( | 0, 1, ) ( | 0, 0, )}t t t tE y c m x E y c m x− = = − = =
  여기서 c는 자격증 취득유무로 취득자이면 1, 아니면 0, m은 이직후는 1 
이직전은 0, x는 독립변수로 개인 및  사업장 특성 벡타이다. D-D 분석은 앞
의 식에서 조건부 x를 빼게 되면 이는 우리가 아는 소위 T-테스트와 동일한 
추정방식이다. 그러나 T-테스트는 개인의 특성을 통제하지 않고 사건의 발생
전과 후의 평균 값의 비교만을 하기 때문에 이는 기본적으로 두 집단간 표본
의 랜덤 샘플을 가정해야만 한다. 반면에 우리 자료는 두 집단을 사전적으로 
랜덤 표본추출을 하지 않은 자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D-D 분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특성을 통제하는 방식을 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위의 식처
4) 고용보험자격취득 정보가 2006년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직후의 임금을 2005년까지로 확
대한 것은 2006년부터 고용보험 자료상에서 임금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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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조건부 x를 고려하여 Overt bias를 통제해야 한다. 이러한 D-D 식을 회
귀식으로 변경하면 다음과 같다. 
y t (dd)=α+β cc+β mm+β dd(c×m)+β xx t+μ t    -1)
한편 D-D-D 추정식을 회귀식으로만 간단하게 표현하면 아래의 식과 같다. 
단 여기서 j는 직종이다.
y t
(ddd)=α+β cc+β mm+β jj+βjm(j×m)+β dd1(c×m)
+β dd2(c×j)+β ddd(c×m×j)+β xx t+μ t
 -2)
  한편 D-D분석을 회귀식을 통하여 추정할 경우 자격증취득이라는 변수가 
가지는 내성성 즉 선택편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자격증의 선택은 자신이 
취업하고자 하는 직종의 사업장의 자격증 취득자 비율이 하나의 대안적인 수
단변수가 될 수 있다(이상준 2006)5). 왜냐하면 자신이 원하는 직종에서 자격
증 취득비율이 적거나 거의 전무하다면 이는 노동공급의 주체인 개인에게 있
5) 자격증 추정 방정식이 다음과 같다 하자. 
ln      - 1)
  여기서 Y는 종속변수, X는 독립변수, d i는 자격증 선택변수 이다. 여기서 d i를 제외한 다른 
독립변수들은 외생변수로써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나 d i  자격증선택 변수는 랜덤할당에 의해 근
로자에게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선택되어지는 내생변수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즉 아래의 식과 같은 또 하나의 방정식이 필요하다.
         - 2)
 이 식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IV로 사용하고자 하는 S이다. 여기서 S는 직종별-정확히는 직종 
3자리 단위 분류별- 자격증 취득자 비율로 구직자에게는 자격이 자신이 원하는 직종에서 검증 장
치로 어느 정도 작용되는지를 알 수 있는 정보라 할 수 있다. 즉 S는 ≺ ≺ 의 값으로 만일 
S=1이면 해당 직종에서는 면허에 준할 만큼 자격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S=0이면 자
격증 자체가 어떠한 검증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아 자격증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것으로 
구직자는 받아들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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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자신이 원하는 직종에서는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다는 시장의 신호로 받
아들일 것이며 반면에 취득비율이 높다면 자격증이 매우 필요하다고 인식하
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수단변
수를 결합자료상에서 찾고자 했으나 본 자료는 최소한의 개인적 특성과 사업
장 특성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수단변수를 찾는 것은 불가능했다. 우리는 다
시 선택편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의 대안으로 노동부의 2001년도 「임금
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원자료를 이용하여 직종별 사업장별 자격증 취득
자 비율을 수단변수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수단변수는 크게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노동부의 자료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
료가 서로 다른 표본임에 따라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는 자료
상의 여러 가지 제약과 한계상의 이유 때문에 선택적 편의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 다는 가정을 하고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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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추정결과
1. 근속효과
  자격증이 근속일수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우리는 두 개의 연구대
상을 선정하였다. 이하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을 
2000년 이전으로 한정한 대상자를 통해 나온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리하고
자 하며 고용보험 자격취득일을 통제하지 않은 결과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자격증 취득자와 미취득자간의 노동이동 전과 후의 근속일수 차이에 대해 개
인의 특성을 통제한 후의 분석결과를 보자. 이직전 취득자와 미취득자간의 
근속일수 차이는 454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나 이직후에는 94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결과는 부록에 나
와 있는 고용보험 자격취득일을 통제하지 않은 결과와 비교할 때 월등히 높
은 수치이다. 취득자의 이직전후의 근속일수 차이는 444일이며 미취득자의 
경우는 84일로 취득자에 비해 무려 360일 적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결과는 
D-D의 결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의미는 자격증 취
득자는 취득전 직장에서 자격증을 취득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직종 또는 사업
장으로 이동하며 그 직장에서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직장
의 만족도가 높아져 미취득자에 비해 노동이동의 유인이 적어지고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근속일수를 길게 가져가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표 IV-1> 자격증 취득유무에 따른 근속일수 D-D
이 직전 이 직후 집단내 차이
취득자(N=150) 536.6 980.6 444.0
(Treatment) (257.2) (203.8) (402.6)
990.1 1,074.2 84.1
미취득자(N=1,296) (249.1) (197.4) (390.1)
(Control)
-453.5*** -93.6*
집단간 차이 (63.7) (50.5)
359.9***
D-D (99.8)
주: ( )은 표준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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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 값(일) 표준오차 t-값
전기기사 588.5 207.59 2.84***
전기공사 기사 587.0 234.21 2.51**
전기산업기사 459.4 201.10 2.28**
전기기기 산업기사 387.8 273.31 1.42
  한편 자격 종목별에 따른 D-D 결과를 보면, 전기기사 자격증은 589일, 전
기공사 기사는 587일, 전기산업기사는 459일, 전기기기 산업기사는 388일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볼 것은 상대적으로 등급이 높은 
자격증일수록 이직 후 사업자의 근속일수가 길다는 것이다. 즉 등급이 높은 
자격종목일 수록 이직한 직장의 만족도가 높거나 자격증과 직무간의 일치도
가 높아 하위 자격등급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속일수가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표 IV-2> 자격종목별 근속일수의 D-D
  
  지금까지의 결과는 직종의 특수성을 간과한 것이다. 왜냐하면 D-D 분석은 
직종변수를 통제한 결과이기는 하지만 실제 전기관련 자격은 주로 전문직, 
준전문직 또는 기능직등에서 주로 사용하는 종목임에 따라 관리임직원이나 
서비스 판매직의 직종통제는 큰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 하겠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첫 번째 직장의 직종을 이용하여 전기 자격종목의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기능직과 기능직외 라는 더미변수를 하나의 처
리집단으로 상정하여 D-D-D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능직의 경우를 보면 취득자와 미취득자간의 이직전 근속일수 차이는 337
일이며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나 이직후의 경우는 59일로 유의미한 결
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취득자의 이직전후 근속일수 차이를 보면 997일
이고 미취득자는 278일가량 전직장보다 적은 719일로 나타나고 있으나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아니다. 한편 취득자와 미취득자간의 이직전후 근속
일수 차이를 보여주는 D-D 결과를 보면 유의미한 결과는 아니지만 취득자의 
이직후 근속일수가 미취득자의 이직후 근속일수 보다 278일 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부표 2>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고를 보여주고 있다.
  기능직외 직종에서 취득자와 미취득자간의 이직전 근속일수 차이는 미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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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654일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격의 중요성이 상대
적으로 약한 기능직외 직종들이 기능직의 자격증 취득자보다 첫직장에서 노
동이동 시점이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6). 반면에 이직후
에도 미취득자들이 21일 긴 것으로 알 수 있다. 취득자의 이직전과 후의 근
속일수 차이를 보면 618일이고 미취득자는 16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D-D 
결과는 취득자들이 미취득자들에 비해 이직후가 이직전보다 633일 길게 나타
나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IV-3> 기능직 종사자의 자격증 취득유무에 따른 근속일수 D-D-D
기능직
이직전 이직후 집단내 차이
취득자(N=41) 177.2 1,174.4 997.2
(Treatment) (624.7) (527.0) (1,005.4)
미취득자(N=328) 514.2 1,233.1 718.8
(Control) (610.9) (515.4) (983.2)
 
집단간 차이 -337.0*** -58.7
(127.0) (107.2)
D-D(difference-in-difference) 278.3
(204.4)
기능직외 직종
취득자(N=109) 331.6 949.2 617.6
(Treatment) (303.9) (224.4) (469.9)
미취득자(N=968) 985.8 970.2 -15.6
(Control) (293.9) (217.7) (454.5)
집단간 차이
-654.2*** -21.0
(79.5) (58.7)
D-D(difference-in-difference) 633.2***
(122.9)
d-d-d 388.3 (236.1)
6) 실제로 기능직의 개인이 자격증 취득후 직장을 그만두기 까지 걸리는 기간은 177일 인 반
면에 기능직외 에 종사한 사람은 150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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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D-D-D 결과를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으나 기능직의 자격 취득자들이 미취득자에 비해 이직후에 얻을 수 있는 
근속일수 프리미엄이 기능직외 직종에서 자격증 취득 후 얻을 수 있는 프리
미엄보다 388일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기능직외 직종이 기능직에 비해 
첫 번째 직장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자격을 취득하여 노동이동을 
시도하고 이동한 직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긴 근속일수를 가져간다는 것을 말
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임금
  임금에 대한 D-D효과 결과를 보자.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이직전 시점을 
처리집단인 자격증 취득자와 비교집단인 미취득자 모두 2000년으로 한정했으
며 다만 이직후 시점은 자료에서 임금정보를 제공하는 2005년까지로 확대하
였다. 이직전 처리집단과 비교집단간의 차이는 7.7%의 음의효과로 10% 유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직후의 경우는 자격증 
취득자가 미취득자에 비해 임금에서 9.5%의 음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 
결과는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D-D 결과는 
-1.8%의 임금효과를 보여주고는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표 IV-4> 자격증 취득유무에 따른 임금 D-D
이 직전 이 직후 집단내 차이
취득자(N=66) 12.7 13.1 0.376 
(Treatment) (0.270) (0.286) (0.309)
미취득자(N=194) 12.8 13.2 0.395 
(Control) (0.267) (0.282) (0.304) 
집단간 차이 -0.077 -0.095 
(0.043) (0.045) 
D-D -0.018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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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 표준오차 t값 R^2
전기기사 0.164 0.104 1.590 0.131
전기공사 기사 -0.146 0.125 -1.170 0.366
전기산업기사 -0.081 0.108 -0.750 0.253
전기기기 산업기사 -0.522 0.206 -2.540 0.479
  자격증의 임금효과에 대한 D-D 추정결과를 보자. 여기서 제시된 자격 종
목은 최소한의 추정이 가능한 관찰치를 확보한 자격종목으로 구성된 것이다. 
먼저 전기기사의 경우 D-D 추정 결과는 16.4%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
여주고 있으며 전기공사 기사와 전기산업기사 모두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 이 표에서 가장 하위 등급의 전기기기 산업기사가 상당히 높은 
음의 임금효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결과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표 IV-5> 자격종목별 임금의 D-D
  
  임금의 D-D-D 분석결과를 보자. 기능직의 이직전 자격증 취득자와 미취
득자간의 임금차이는 17.1% 이며 이직후에는 27.6%로 임금차이가 유의미하
게 더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취득자의 이직전과 후의 임금차이는 미취득자
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고 있으나 유의한 결과는 아니며 D-D 결과는 
기능직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미취득자에 비해 이직후 임금이 이직전
에 비해 10.5%증가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이
다. 여기서 우리는 자격효과중 하나인 임금효과는 적어도 자격종목과 동일하
거나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직종에 근무할 경우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기능직외 직종에서는 이직전 자격증 취득자와 미취득자간의 임금차이
는 미취득자가 17.4% 가량 임금효과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직후에는 
이러한 차이가 더 늘어나고 있다. 취득자, 미취득자 모두 이직전과 후의 임금
차이는 유의한 결과를 볼 수 없다. 또한 D-D 결과도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지 못 한 것을 알 수 있다. 우리 분석의 최종 목적인 D-D-D 결과 또
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고 있다. 즉 기능직종에서 자격증을 취
득한 사람이 미취득자에 비해 얻는 임금프리미엄이 기능직외 직종에서 얻는 
임금프리미엄보다 꼭 높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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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6> 기능직 종사자의 자격증 취득유무에 따른 임금 D-D-D
기능직
이직전 이직후 집단내 차이
취득자(N=17) 13.202 13.922 0.720 
(Treatment) (0.394) (0.424) (0.487) 
미취득자(N=61) 13.032 13.646 0.615 
(Control) (0.373) (0.401) (0.461)
집단간 차이 0.171 0.276  
(0.076) (0.081) 
D-D(difference-in-difference) 0.105 (0.009)
기능직 외 직종
취득자(N=49) 12.459 12.756 0.296 
(Treatment) (0.299) (0.313) (0.341)
미취득자(N=133) 12.633 12.971 0.337 
(Control) (0.296) (0.311) (0.338) 
집단간 차이 -0.174 -0.215  
(0.053) (0.055)
D-D(difference-in-difference) -0.041 (0.060)
d-d-d 0.146 (0.111) t-value 1.32
 
 
- 119 -
V. 결  론
  지금까지 우리는 재직중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처리집단으로 하여 자격
증 취득자와 미취득자간의 임금, 근속에 대한 임금효과 분석을 D-D-D를 분
석방법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자격효과 결과는 
재직중 근로자에 한정한 것으로 자격을 취득한 후 새로이 노동시장에 진입하
는 신규입직자까지 확대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이하에서는 지금
까지의 분석내용을 토대로 자격효과를 정리하고자 한다.
  D-D 분석을 통해 자격증의 근속효과를 보면 자격증 취득자가 미취득자에 
비해 이직후 근속일수가 더 늘어남에 따라 자격 보유 유무가 근속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자격증 취득을 통해 전 직장 보다
는 직무일치가 높은 직장을 찾아가고자 하는 요구가 미취득자에 높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일과 자격간의 직무일치도가 높아짐으로써 직무만족도가 향
상되어 이직 한 사업장에서 근속일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풀이된다. D-D-D 
분석에서  기능직과 기능직외 직종간의 비교를 보면 유의한 결과는 아니지만 
기능직외 직종에서 자격증 취득자가 미취득자에 비해 얻을 수 있는 근속효과
가 기능직보다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보였다. 그러나 <부표 2>에서는 
D-D-D 결과가 10%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기능직외 직
종에서 근로한 사람이 기능직에서 근무한 사람에 비해 자격 취득후 발 빠르
게 다른 직종으로 이동하려는 유인이 클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자격증의 임금효과는 전반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찾을 수 없었다. 다만 이
직전과 후에서 처리집단보다 비교집단의 임금이 유의미하게 더 크게 나타나
는 임금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자격종목별로 보았을 때 유의한 임금효
과를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D-D-D 분석에서 기능직의 경우는 처리집단이 
비교집단에 비해 이직전후 모두 임금효과가 정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기
능직외 직종에서는 유의하게 비교집단의 임금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
는 자격증이 적어도 기능직에서 임금효과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자격증의 임금효과를 찾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차원에서 
자격증의 효과를 보기보다는 해당 자격증과 가장 밀접한 직종과 직무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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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효과를 추정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예를 들면 전기기사 자
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임금효과를 보겠다고 할 때 직무에 전
기기사 자격증이 필요치 않는 서비스 판매직종이나 관리임원직을 대상으로 
하면 자격증의 효과는 음의효과를 보이거나 또는 정의효과를 보여준다 하더
라도 유의미한 효과를 보여주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전기관련 자격종목을 대상으로 하는 자격증의 효과와 관련한 분석에서 우
리는 대체로 임금효과보다는 근속효과가 큰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대
체로 자격증 취득자가 임금을 더 받고 다른 사업장을 옮길 수 없다면 자신의 
자격증과 일치하는 직종의 사업장을 찾아 적극적인 노동이동을 시도하며 이
를 통해 직무만족이 높아져 이동한 사업장에서 근속을 오래가져가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격증 취득자들은 현재 노동시장이 능력급보다는 경력에 의해 
임금이 결정되어 자격에 대한 임금프리미엄을 받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현실
적으로 임금보다는 자신에게 적성이 맞고 직무만족도가 높은 사업장으로 노
동이동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 121 -
참 고 문 헌
강순희․김안국외(2003). 「자격제도의 비젼과 발전방안」, 한국노동연구원.
김상진(2003).  ｢국가기술자격제도 내실화 방안 연구(Ⅱ) : 국가기술자격 등급체계 및 
응시요건 개선 방안｣, 대한상공회의소.
이상준(2006). “자격증이 임금노동이동에 미치는 효과-기능사 2급 자격증을 중심
으로”,『노동경제론집』, 제29권 제 2호,  한국노동경제학회..
이동임․김덕기(2001).「노동시장에서 자격의 활용도 제고방안」,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Angrist, Joshua D. and Jonathan Guryan(May, 2004). "Teacher Testing, 
Teacher Education, And Teacher Characteristics," 
American Economic Review,  v94: 241-246.
Bradley S. Wimmer and Brian Chezum(APR. 2003). "An empirical 
examination of quality certification in a "Lemons Market", 
Economic Inquiry, 41, (No.2): 279-291.
Dan D. Goldhaber & Dominic J. Brewer(2000). "Does teacher certification 
matter?:High school teacher certification status and 
student achievement", Education evaluation and policy 
analysis, summer vol.22, (No.2): 129-145. 
Jonathan Gruber(June. 1994). "The Incidence of Mandate Maternity 
Benefit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84, no.3.
Leland. H, Quack(1979). "Lemons, and licensing: A theory of minimum 
quality standard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7: 1328- 
1346.
Lee, M.J(2005). Micoro-Econometrics for policy, program, and treatment 
effects, Oxford university press.
Marris M, Kleiner(Fall. 2000). occupational Licensing,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 vol.14, (No.4): 189-202.
Timothy R.Muzondo & Bohumir Pazderka(Nov. 1980). "Occupational 
licensing and professional incomes in Canada",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 XIII, (No.4): 659-667.
- 122 -
부록-고용보험 자격취득일을 통제하지 않은 경우 근속효과
<부표 1> 자격증 취득유무에 따른 근속일수 D-D
이 직전 이 직후 집단내 차이
취득자(N=411) 144.5 476.0 331.45 
(Treatment) (56.588) (33.263) (64.88)
미취득자(N=16,580) 133.7 256.2 122.56 
(Control) (50.03) (15.32) (57.36)
집단간 차이 10.8 219.7  
(26.05) (15.32)  
D-D 208.9 (2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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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 기능직 종사자의 자격증 취득유무에 따른 근속일수 D-D-D
기능직
이직전 이직후 집단내 차이
취득자(N=127) 386.8 529.7 142.9 
(Treatment) (132.07) (94.86) (159.59)
미취득자(N=284) 329.0 290.0 -39.0 
(Control) (123.63) (88.79) (149.39)
 
집단간 차이 57.8 239.7 
(75.00) (31.64) 
D-D(difference-in-difference) 182.0 (53.23)
기능직 외
취득자(N=3891) 56.3 459.0 402.7 
(Treatment) (64.22) (36.93) (73.91) 
미취득자(N=12,689) 84.5 182.8 98.3 
(Control) (55.63) (31.99) (64.02)
집단간 차이
-28.2 276.3 
(31.79) (18.28) 
D-D(difference-in-difference) 304.5 (36.59)
d-d-d -122.493 (65.41) t-value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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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자격취득 연도 최초 노동이동 연도
미취득자 취득자 미취득자 취득자
명 % 명 % 명 % 명 %
1995 4 0.0 0 0.0 - - - -
1996 5 0.0 0 0.0 - - - -
1997 16 0.1 2 0.5 - - - -
1998 354 2.1 28 6.8 1 0.0 0 0.0 
1999 297 1.8 39 9.5 6 0.0 0 0.0 
2000 637 3.8 81 19.7 10 0.1 0 0.0 
2001 905 5.5 158 38.4 12 0.1 4 1.0 
2002 1633 9.8 77 18.7 30 0.2 63 15.3 
2003 3406 20.5 22 5.4 40 0.2 92 22.4 
2004 4483 27.0 3 0.7 1021 6.2 87 21.2 
2005 3761 22.7 1 0.2 2666 16.1 76 18.5 
2006 1079 6.5 0 0.0 12794 77.2 89 21.7 
16580 100 411 100 16580 100 411 100 
<부록 3> 자격증 취득자와 미취득자의 최초 고용보험 및 노동이동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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